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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겨레의 자긍심, 고려인삼

1,5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고려인삼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함께 키우

고 거두는 신비의 명약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인삼의 가치를 약효로만 

따지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려인삼에는 우리 겨레의 문화와 자긍심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고려인삼 이야기》는 고려인삼의 

그 숨겨진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고려인삼 인문서입니다.  

여러분은 그 옛날 고려인삼이 요즘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이상으로 사람들

의 인기를 모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선현들은 고려인삼의 명성과 가치

를 지키기 위해서 천금 같은 인삼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근대에 와서도 대한

제국의 군사력을 확충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는 데 고려인삼은 중요한 

원천이었습니다. 이렇듯 고려인삼은 우리나라 문화, 경제를 막론하고 우리 삶 

곳곳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고려인삼의 종주국입니다. 그 위상에 맞게 

고려인삼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제대로 알리기 위해 《우리가 몰랐던 진짜 고려

인삼 이야기》를 발간합니다. 이 책에는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 고려인삼 이야기가 다채롭게 담겨 있습니다.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소중한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써 고려인삼의 가치와 명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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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은 

생명의 

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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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의 뿌리는 ‘심’에 있다 

◦ 인삼혁명, 삼밭을 일구다 

◦ 인삼 재배는 언제, 어디서 시작됐을까? 

◦ 수삼·백삼·홍삼, 진짜 이름이 뭐니? 

◦ 인삼밭을 군대가 지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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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문 국호가 ‘Corea’인가, ‘Korea’인가를 놓고 한창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다. 원래는 ‘Corea’였는데 일제가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을 일본(Japan)

보다 뒤에 입장하게 하려고 바꾸었다는 설이 난무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

지만 명칭이 지닌 상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논란이다. 인삼의 명

칭을 놓고도 설이 많다. 중국에서 넘어왔다는 주장부터 영어명인 진셍(Ginseng)

이 일본어에서 파생됐다는 설까지 더해진다. 사물의 이름을 밝히는 일은 그 기

원을 찾는 것과 같기에 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인삼은 우리 고유

어로 ‘심’이다.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삼(參)’이라고 쓴다. 현재 우리

나라도 ‘심’ 대신 ‘인삼(人蔘)’이라 하는데 이 명칭은 고려인삼에만 쓴다.

중국 고대 문헌에서 인삼을 나타내는 한자는 參·蔘·寑·寖·浸·侵 6가지다. 

이 중 최초의 문자는 ‘參’으로 전한의 사유(史遊)가 저술한 《급취장(急就章)》에 나

온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人參’이라 썼으나 조선 시대 이후에는 모두 ‘人蔘’

으로 표기했다.

‘삼’의 뿌리는 

‘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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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은 
생명의 
뿌리다

인삼의 기원에 대한 논란에서는 삼이란 말이 중국 문헌에 최초로 등장한 것을 

근거로 중국을 기원지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인삼의 자생지가 한

반도와 만주 일대란 점에서 중국 기원설은 타당치 않다. 더욱이 중국이 최고로 

인정한 고려인삼의 산출지인 한반도가 인삼 기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어불성

설이다.

 

고유어 ‘심’에서 기원한 ‘삼’ 1

한반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삼이 발견되고 이용됐지만 세종대왕(世宗大王) 이전

에는 우리 문자가 없어 인삼을 우리 식으로 표기할 수 없었다. 중국 문헌에 최

초로 삼이 등장한 것은 한사군이 설치된 전한 시대다. 한사군은 중국을 통일한 

전한의 무제(武帝)가 당시 고조선이던 우리나라 서북부 지역에 설치한 군현으로 

이를 통해 중국과 한반도 고대 국가 간의 문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때 한반도의 인삼이 중국으로 전해져 그 효능이 알려지고 귀한 약재로 다루어

져 문헌에도 수록된 것으로 추측된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인삼을 ‘심’이라 불렀다. ‘심’이 등장하는 우리 문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성종 20년(1489년)에 편찬된 《구급간이방언해(救急簡易方諺解)》다. 

이 문헌에서는 ‘人蔘’이라고 쓰고, 언해할 때는 ‘심’으로 번역해 기록했다. 어학 

교재인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에서도 인삼을 ‘심’으로 언해했다.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 ‘인삼조’에서도 ‘人蔘’ 바로 밑에 한글로 ‘심’이라고 표기했다. 

유희(柳僖)가 지은 《물명고(物名攷)》에서도 ‘심’이라 했다. ‘심’의 명칭이 어떻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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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했는지 알 수 없지만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어로 인삼을 가리켜왔음을 

알 수 있다. 

사물이 외부에서 유입될 때는 본래 명칭도 함께 따라온다. 우리나라의 담배가 타

바코, 남포가 램프, 냄비가 나베에서 유래한 것도 이런 원리다. 마찬가지로 인삼

이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인삼 본고장의 명칭까지 따라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

국에서는 처음 들어온 약재인 ‘심’을 표기할 새로운 한자가 필요했을 터. 이때 

본래 사물의 발음인 심과 유사한 발음이 나는 문자 중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런 연유로 ‘심’과 유사한 중국의 발음[śi em]으로 읽히는 한자 6개 즉 參·蔘·

寑·寖·浸·侵이 중국 문헌에 나란히 등장한 것이다. 특히 ‘삼’자를 반절(한자

의 음을 나타낼 때 다른 두 한자의 음을 반씩 따서 합치는 방법)하는 데 ‘소침(疏侵)’을 택했

다. ‘소’에서 ‘ㅅ’을 따오고, ‘침’에서 ‘ ’을 따 이를 한글로 읽으면 ‘심’이 돼 이 같

은 추론을 뒷받침해준다.

• ��후한 시대 장중경이 저술한 《상한론》은 한의학의 중요한 원천으로 ‘人參’을 기록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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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은 
생명의 
뿌리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이마무라(今村)의 《인삼사(人蔘史)》를 근거

로 인삼의 중국 기원설이 정설로 간주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인용, 재인용

하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역사 전공자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나오면서 ‘조선인삼기원설’이 힘을 얻고 있다. 

학명 ‘진셍(Ginseng)’의 어원은?

인삼의 국제 학명인 진셍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일각에서 진셍은 인삼의 일

• �양나라 도홍경이 저술한 《신농본초경》은 365종의 약물을 상중하로 나누면서 인삼을 상품으로 분류했다. “인삼은 

오장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나쁜 기운을 몰아내고”라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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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식 발음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인삼’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

지만 진셍의 어원이 일본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인삼을 오

래전부터 ‘고라이 닌징(こうらいにんじん)’이라고 부른다. ‘닌징(にんじん)’은 당근을 가리킨

다. 고려를 뜻하는 ‘고라이(こうらい)’를 붙여 인삼을 표기한 것이다. 1713년 편찬된 백

과사전류인 일본 고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서는 인삼을 ‘이무소무(いむそむ)’, 

《조선물어(朝鮮物語)》에서는 ‘인손(いんそん)’이라고 표기했다. 이처럼 인삼의 일본 

발음은 진셍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의 경우 인삼은 베이징어 발음으로 ‘련션

[renshen]’이다. 

그렇다면 진셍은 정말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인삼의 공식 학명인 진셍은 러

시아 학자 칼 안톤 폰 메이어(Carl Anton von Meyer)가 1843년 세계 식물학회에 

‘Panax ginseng C. A Meyer ’로 등록하면서 공식화됐다. ‘Panax’는 그리스어로 

‘모든 것’을 뜻하는 ‘Pan’과 ‘의약’을 뜻하는 ‘Axos’가 결합된 것으로 만병통치약

을 의미한다. 이미 메이어에 앞서 많은 학자가 인삼을 ‘Panax속’으로 분류해 명

칭을 부여했다. 

1754년 식물분류학자인 칼 폰 린네(Carl von Linne)는 인삼을 만병통치약이라는 뜻

에서 파낙스 즉 Panax라 불렀다. 그리고 Panax 뒤에 잎이 다섯이라는 의미로 

라틴어의 Quinque(다섯)와 Folius(잎)을 붙여 캐나다 남부에서 자라는 서양삼을 

‘Panax quinquefolius ’으로 명명했다. 북미 대륙에서 인삼이 발견된 초기부터 

명칭을 달리해 동양삼과 구별했다. 

1800년 네덜란드의 지에 볼드는 서양삼과 별도로 고려를 뜻하는 ‘Coraiensis’를 

붙여 고려인삼은 ‘var. coraiensis ’, 일본삼(죽절삼)은 일본을 뜻하는 ‘Japonicus’

을 붙여 ‘var. japonicus ’, 네팔에서 자라는 인삼은 ‘var. nepalensis ’로 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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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인삼 변종으로 취급했다.

그 후 독일 학자 네스 폰 에젠베크(Nees von Esenbeck)가 1833년 그의 저서 《Icones 

Plantarum Medicinalium》에서 고려인삼을 ‘Panax shinseng var. coraiensis 

Nees ’라고 기술했다. 즉 그는 아시아에서 자라는 인삼을 북미의 서양삼(Panax 

quinquefolius)과는 다른 새로운 종으로 인식해 ‘Panax shinseng ’으로 명명한 것이

다. Shinseng은 인삼의 중국 고명(古名)인 상삼(祥蔘)의 발음 [xiangshen]에서 연

유한 것으로 점차 발음이 변해 ‘Shinseng’을 거쳐 ‘Ginseng’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인삼 학명이 우리의 고유어인 ‘심’이 아닌 중국 발음에서 유래한 것은 

인삼이 중국을 통해 서양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네스의 등록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고려를 표기한 ‘Panax shinseng var. coraiensis Nees ’가 공식 학

명으로 등록돼 고려인삼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

오직 고려인삼을 말하는 진셍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식물 분류 학명에서 보듯 진셍은 고려인삼만을 뜻한

다는 점이다. 미국삼, 캐나다삼, 일본삼을 똑같이 진셍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약효는 물론이고 식물학적 분류로 보아도 이들은 유사 인삼(Pseudo-

ginseng)으로 속(屬)만 같을 뿐이다. 지구상에서 파낙스속이 자생하는 지역은 동

아시아와 미주 북동 지역 두 곳이다. 아시아에서는 동경 85도에서 140도, 북위 

22도에서 48도로 한반도와 만주 지방, 연해주, 일본, 네팔이다. 북미에서는 서

경 70~97도, 북위 34~47도에서 자생한다. 인삼이 자생하는 지역은 북반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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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재배는 남반구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삼은 

온도, 기후, 일조량, 강수량 등 제반 조건만 적합하면 어디에서든 재배가 가능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삼의 형태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약성(藥性)은 큰 차이

가 있다. 

고려인삼 이외에 오가과 식물인 미국삼, 죽절삼, 삼칠삼 등도 흔히 인삼으로 

부르지만 학명에서 보듯 이들은 진셍(고려인삼)이 아니다. 외국 삼은 모두 파낙

스속이지만 종이 다른 것이다. 이는 양파와 마늘, 오이와 참외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즉 마늘의 학명은 ‘Allium sativum ’이고, 양파는 ‘Allium cepa ’, 오이는 

‘Cucumis sativus ’이고, 참외는 ‘Cucumis melo var. makuwa ’이듯 고려인삼과 

서양삼은 전혀 다른 식물이다. 같은 파낙스속이라도 ‘Panax ginseng ’은 (고려)인

삼이고, ‘Panax quinquefolius ’는 서양삼(화기삼)이다. 진셍 즉 고려인삼은 하나

뿐이다. 마늘과 양파, 오이와 참외의 쓰임새가 서로 다른 것처럼 엄격히 말하

면 고려인삼과 미국삼(화기삼)은 다른 식물인 것이다. 앞으로 과학적인 분류법에 

따라 서로의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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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채취하던 인삼을 밭에서 기른다? 이는 인삼 역사에서 거의 혁명적인 변

화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언제부터 재배했는지 그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조선 시대 문집과 농업서에 언급된 인삼 재배 기술을 토대로 18세기 초

반에 시작해서 중·후반기에 널리 보급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반면 일본은 

사카노우에 노보루(坂上登)가 1737년 집필한 《인삼보(人參譜)》와 1747년에 집필한 

《인삼경작기(人蔘耕作記)》2를 근거로 일본이 재배의 원조라고 주장한다. 사카노

우에 노보루는 1759년에 막부 어용계에 임용돼 니코(日光) 산 아래에 있는 인삼 

시험장에서 감시와 시험 재배를 담당한 인삼 전문가다. 

일본의 인삼 관련 농서는 1770년 영조(英祖)의 지시로 편찬한 《어제삼기산지(御

製蔘芪山識)》보다는 빠르다. 그러나 《인삼보》 서문을 보면 “당시에 그가 기록하는 

인삼 이야기가 그 이전에 밝혀져 체계화돼 있던 조선 인삼의 재배·제조 요령

과 같았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의 인삼 재배가 일본보다 이른 18세기 이전에 

이미 시작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인삼혁명, 

삼밭을 일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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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통신사에게 일본 측이 재배 농법을 탐문해 이에 

대한 문답이 오간 기록도 18세기 이전에 조선에서 인삼이 재배됐음을 짐작하

게 한다. 인삼 재배에 대한 문답이 오간 것은 이미 조선에서 인삼을 재배한다

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 수 위의 인삼 재배 기술 

18세기 초까지도 일본은 인삼의 생태를 잘 몰라 인삼을 상세히 그려 보내라고 

쓰시마(대마도)에 지시할 정도였다. 쓰시마 종가 문서에는 1719년 막부에서 쓰시

마사무소에 인삼 그림을 그려 보내라고 지시한 기록이 있다. 18세기 후반 들어

서는 조선 지식인들의 문집과 농사서에 가삼(재배삼)이 등장한다. 인삼처럼 까

다로운 다년생 식물은 오랜 기간 경험이 쌓이지 않고서는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결실을 맺은 후 재배법이 공식 등장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8세기 조선 문헌에 담긴 종삼법, 토양 고르는 법, 병

충해 방제법, 보관법 등 인삼 농사 기술은 지금도 그대로 통용될 정도로 정교

• ��인조 14년(1636년) 제4차 통신사 일행이 에도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행렬도.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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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수십 년간의 경작 경험과 실험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정립할 수 없는 농

법이다. 이렇게 볼 때 조선에서의 인삼 농사는 아무리 늦어도 17세기 후반에 

시작됐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산삼이 밭으로 내려온 까닭은?

조선에서 인삼 재배를 시작한 경위는 대체로 두 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다. 첫

째, 인삼 공납을 둘러싼 폐단인 삼폐(蔘弊)가 심각해지면서 인삼을 구하기 위해 

암암리에 재배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설이다. 인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

서 자연삼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웠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특정 지역에 

부과된 삼공(蔘貢)의 양을 달성하지 못하자 이를 채우는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발생했다. 산삼이 고갈되면서 삼폐는 더욱 심해졌고 이것이 인삼 재배로 이어

졌을 것이라 추측된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는 평안도 강계를 비롯한 각 지역 관찰사가 삼폐의 실상을 호소하는 보고가 많

이 나온다. 산삼이 귀해짐에도 지역 수령들의 가혹한 삼공 요구와 가렴주구로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음을 고발한 것이다.

산삼이 귀해진 사정을 보여주는 기록도 있다. 1707년 이이명(李頤命)은 “근래 중외

(中外)의 인삼이 몹시 귀해져 공사(公私)의 수용(需用)이 거의 바닥이 나는 데 이르렀

다”라는 장계를 올렸다. 인삼 수요가 증대하면서 남획이 이루어져 인삼이 고갈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관서(關西)의 세포(稅布)와 공목(貢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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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계(江界)로 들여보내 여기에서 시가(時價)에 따라 인삼을 구입하여 호조(戶曹)에 

수송해서 국가의 수용(需用)에 대비하게 해야 한다”는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기

도 했다.3 

• �재종천혈판(栽種穿穴板)은 인삼씨를 파종할 때 쓰는 농기구로 판 아래에는 인삼씨를 심기 위해 구멍을 내는 촉이, 

판 위쪽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인삼을 수확할 때 쓰는 인삼 채취용 곡괭이. 일반 농가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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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삼이 농가의 큰 수입원이 되므로 유망 품목으로 이를 재배하기 시작했

을 수 있다. 산삼은 구하기 점점 힘들어진 데다 인삼이 시중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정조 원년(1777년)에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鈺)이 

“삼가(蔘價)가 크게 뛰어오른 것은 공용(公用)이 많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근래 사가

(私家)에서 인삼을 사용하는 것이 전보다 10배나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토로

한 기록이 《일성록(日省錄)》에 나온다.4 또 16, 17세기 들어 대청, 대일 무역에서 

인삼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대량의 인삼을 해외로 수출해 값이 급등하자 너

도나도 상업적 재배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정약용(丁若鏞)이 《경세유표(經世遺

表)》에서 농민들에게 수익이 높은 작물 재배를 권고하는 당시 상황을 감안해볼 

때 인삼 역시 수익성이 높은 상품 작물에 속해 재배가 성행했을 것이다. 

• ��1935년 대구전매지국에서 인삼 경작에 관한 주의 사항을 설명해놓은 전단. 출처 : 박물관 포털 e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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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 년을 이어온 조상들의 유산 

인삼 재배는 삼폐에서 비롯돼 나중에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시장 경제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짐작된다. 시대적 상황과 문헌상의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인삼

은 삼폐가 극심했던 14세기 후반 또는 15세기 초에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산양

삼으로 재배가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과 같은 삼포 재배법은 17세기에 

농가에 알려졌고, 18세기 들어 보편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어 18세기 

후반 최대 인삼 시장인 중국, 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대량 생산으로 이

어졌다. 인삼은 지금도 전문 인삼 농사꾼이 아니면 재배하기 어렵다. 당시로서

는 고난도의 기술이었던 인삼 재배법은 국가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오

랜 세월 일반 백성들의 경험과 노력으로 발전해왔다. 선조들이 물려준 자랑스

러운 유산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인삼 종주국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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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인삼은 농가의 고부가가치 작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렇다면 그 첫 재배지는 어디일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화순, 풍기, 

금산이 원조로 거론되고 있다. 

화순 동복현 기원설

20세기 초 김택영(金澤榮)이 편찬한 소호당 문집 《홍삼지(紅蔘志)》에 인삼 재배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김택영은 개성 출신의 부모와 한양의 통역관으로

부터 보고 들은 내용과 《문헌비고(文獻備考)》의 속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조정

에서 얻은 문헌을 근거로 “전라도 동복현에 살던 김 진사의 며느리인 어떤 여

자가 산에서 산삼 종자를 얻어 밭에 심었는데 최 씨 성을 지닌 사람이 이를 전

파하였고 이로써 가삼의 이름이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헌비고》(영조 46

인삼 재배는 언제, 

어디서 시작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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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770년)에 전라도 동북면 최 씨라는 사람이 파종해 가삼을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

다. 김택영의 주장은 이를 근거로 한다. 전라도 동복현은 현재 전남 화순군 동

복면으로 모후산이 있다. 장지연(張志淵)도 《위암문고(韋庵文稿)》에서 명릉 즉 숙

종대(1674~1720년 재위) 이 같은 일이 일어났고 개성 사람에게 인삼을 재배하는 방

법이 전파됐다고 부연 설명까지 했다.

1914년 간행된 《중경지(中京誌)》는 개성의 산물로 인삼, 구기자, 송이, 백자, 백

당 등을 소개하며 비슷한 내용을 전했다. 《중경지》는 김택영의 글을 참고해 ‘토

산편’을 기술했음을 밝혔는데 이를 통해 화순 기원설이 김택영으로부터 시작

됐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의 《중경지》는 1648년에 간행된 《송도지(松都誌)》와 

1881년 개성 유수 조경하(趙敬夏)가 이를 증보한 《중경지》를 바탕으로 추가 사실

을 담았다. 특히 앞서 말한 《홍삼지》는 인삼의 종삼법, 홍삼의 세와 교역 등에 

관해 1908년까지의 사실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 같은 문헌을 근거로 화순군은 

인삼 시배지가 화순군임을 주장한다. 산삼을 캐러 들어가기에 앞서 제사를 지

내는 개삼제가 일부 심마니를 중심으로 매년 10월 모후산에서 열리고 있다.

 

풍기 기원설

풍기를 근거지로 한 영남 기원설도 전해진다. 인삼 재배가 풍기 군수 주세붕

(周世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설로 문헌적 근거 없이 전설로만 전해올 뿐이다. 

1541년 경상도 풍기 군수에 부임한 주세붕이 인삼 때문에 도탄에 빠진 사람들

을 구제하기 위해 재배법을 개발해 농민들에게 전수했다는 주장이다. 10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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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해 그곳에서도 인삼을 재배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기록으

로 남아 있지 않고 구전만 된다. 풍기에서는 이처럼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산삼을 재배삼으로 대납했음이 알려지면 화를 입을 것을 우려해 기록을 남기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주세붕 군수의 인삼 재배설과 비슷한 내용은 훗날 유득공(柳得恭)이 쓴 《고예당

필기(古芸堂筆記)》 ‘권3’에 나온다. “해마다 약포에서 가삼을 많이 판다. 영남이 재

배한 것이다. 산삼에 비해서 성미가 못하지만 가격은 3분의 2가 싸다. 복약하

는 자들이 편하게 여긴다. 충주 심홍경이 와서 말하기를 충주 사람들 또한 배

워서 재배한다고 하였다…영남인은 밭에 재배하기를 채소와 다름이 없게 한다. 

이로움이 소재하는 곳에 사람들이 다투어 모풍(慕風)하는데 소를 팔고 밭을 팔

고 삼으로 바꾸어 종하여 왕왕 부유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풍이 영을 넘어

서 충주까지 이르렀다”5고 기술한 것이다. 

문헌은 영남 지역에서 시작된 인삼 재배가 유행처럼 번져 충청도 충주 지역 주

민들까지 뛰어들었다고 소개했다. 당시는 산삼이 귀한 데다 중국, 일본과의 교

역으로 수요가 막대해 삼폐가 심한 실정이었다. 이에 유득공은 “삼은 특별히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種)하여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이 즐겨 종하는 것

이면 어찌 팔로(八路)에 두루 쓰지 않을 것인가. 삼에 여유가 있으면 백성이 본

래 곤궁하지 않을 것이니 다행이 아닐 것인가. 내가 그러므로 그 방법을 기록

하여 마음이 있는 자들이 보게 하려 한다”며 가삼 재배법을 정리한 이유가 삼

폐의 해소에 있음을 밝혔다.6

서호수(徐浩修)의 《해동농서(海東農書)》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금속(今俗)에 혹

은 산삼본(山蔘本)을 이종(移種)하거나, 혹은 취자(取子)하여 재배하는데, 영남(嶺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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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작하여 국내에 퍼졌다. 모두 가삼(家蔘)이라고 칭한다”라고 가삼 재배가 

영남에서 시작해 다른 지역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갔음을 기술했다.7 영남은 본

래 삼국 시대부터 ‘나삼(羅蔘)’이라 하며 중국에서도 품질을 높이 인정한 인삼의 

산지다. 여기에서 나삼은 산삼이다. 나삼을 마구 캔 까닭에 조정에 바칠 삼이 

필요해진 영남 지역 주민들이 인삼을 재배한 것으로 추측된다.

금산 기원설 8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전국 330개 군현의 약재 산출지를 기록한 

것이 나온다. 그런데 금산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중종 25년(1530년)에 

• ��풍기 인삼 개삼터. • ��풍기인삼조합 공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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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진산군이 인삼 산출지로 기록

돼 있다. 금산과 인접한 진산군은 1814년 금산군으로 편입됐는데 현재의 금산

군 진산면이다. 따라서 이는 금산에서 인삼이 산출됨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하

지만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삼이 풍부하지는 않았

던 것 같다. 금산은 뒤늦게 인삼 재배가 성행해 현재와 같은 인삼의 고장으로 

자리 잡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금산의 인삼 재배 기원에 대한 정확한 문헌 기록은 없다. 풍기와 화순이 《문헌비

고》 《중경지》 등에 전해지는 것과 달리 금산은 언론을 통해 설로 전해진다. <매일

신보>에 따르면 “1460년경 금산면 상옥리에 김 씨 성을 가진 과부가 진악산에

서 삼지오엽에 선홍색으로 달린 열매를 따 정원에 심었다. 이듬해 봄에 새싹이 

나 이를 몇 년 동안 재배했다. 김 과부의 외동아들이 열 살 때 불치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했는데 재배하던 인삼 뿌리를 먹였더니 불치병이 나았다. 이 소문

이 전파돼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하였다”9고 한다. 

<매일신보>는 인삼 재배 설화를 주인공만 바꾼 채 또 다른 내용으로 싣기도 했

다. “금산 읍내 중도리에 사는 강방환의 6대조 강득무가 진악산 아래에 있는 금

산면 계진리에 거주하던 중 관남봉에서 산삼을 채취해 그 열매를 따다가 재배

를 시작했다”10고 정리한 것이다. 

금산의 인삼 유래를 전한 <매일신보> 기사는 화순의 인삼 재배 설화와도 약간 

비슷하다. 1929년 금산군 산업 기수였던 호소카와 간지(細川治一)는 “김립이라는 

사람이 1770년경 개성으로부터 인삼 종자를 가지고 와 묘포를 만들어 시작했

고 성과가 좋아 육묘를 개성 인삼업자에게 판매하면서 시작되었다”고 구체적

으로 소개했다.11 호소카와의 말처럼 금산은 18세기 후반 인삼 산지로 부상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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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18세기 말에는 영남과 마찬가지로 인삼 재배법이 보급되던 시

기였고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18세기 말에 편찬된 《금산군읍지(錦山郡

邑誌)》에는 인삼이 주요 물산으로 등재돼 있다.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품목이 

새로 등장한 것은 뒤늦게 재배가 성행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금산군 남이면 성

곡리에는 인삼 재배를 처음 시작했다는 개삼터가 있다. 

• ��금산군이 조성한 개삼터 공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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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은 수삼, 백삼, 홍삼 등 모든 종류의 삼을 총칭하는 말이다. 수삼은 땅에서 

캐낸 원형 상태의 삼인데, 수분 함량이 75% 이상으로 장기 보관이 어렵다. 백삼

은 수삼을 그대로 또는 껍질을 살짝 벗겨내고 말려 건조한 삼이다.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 인삼으로 형태에 따라 직삼(直蔘), 반곡삼(半曲蔘), 

곡삼(曲蔘)으로 구분한다.

홍삼은 수삼을 수증기로 찐 다음 건조시킨 담홍갈색의 인삼이다. 증삼과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되도록 가공하는데 제조 과정 중 갈

색화 반응이 일어나 짙은 갈색을 띤다. 또 물성이 단단해져 길게는 20년까지 보

관이 가능하다. 중국 사람들은 홍삼이 오래될수록 효능이 좋다고 믿어 오래된 

것일수록 값을 더 높게 쳐줬다. 실제로 홍삼은 시간이 흐를수록 특유의 향이 짙

어진다. 태극삼은 홍삼과 백삼의 중간 상태의 제품이다. 수삼을 뜨거운 물속에 

일정 시간 담가 익힌 다음 건조해 제조한다. 표피의 색상은 담황갈색을 띠고 절

단했을 때의 단면은 백삼의 절단면 색상과 유사하다.

수삼·백삼·홍삼, 

진짜 이름이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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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종류의 백삼. 왼쪽부터 직삼, 반곡삼, 곡삼이다. 

• ��태극삼의 모습.• ��사람의 형태를 갖춘 수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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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아 말리는 홍삼이 나타나다 

인삼의 다양한 변신을 이끄는 가공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원래 인삼은 밭에

서 막 캔, 가공하지 않은 생삼 즉 수삼을 약용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수분 함

량이 높은 생삼은 보존이 어려워 상품 가치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특히 왕실에 

진상하거나 중국에 조공품으로 바칠 경우 운송 도중에 곰팡이가 피고 말았다. 

이를 극복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

을 것이다.

인삼 가공의 역사는 확실하게 기록돼 있지 않다. 다만 중국 당나라 시대 이전

에는 주로 생삼을 먹거나 물에 씻어 햇볕에 껍질째 말린 피부백삼 정도를 사용

했을 것으로 보인다. 생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 건조시킨 건삼 혹은 

백삼은 오래되면 부서지는 한계가 있었다.12 여기에서 발전한 것이 한 번 삶은 

후 건조하는 방법이다. 

청나라의 풍조장(馮兆張)이 저술한 《금낭비록(錦囊秘錄)》을 보면 “인삼채(人蔘採)가 

있으면 비탕(沸湯)에 넣어…”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삶은 후 건조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또한 크고 작은 인삼을 혼합해 끓여 말린 다음 여러 개를 묶은 파삼

(把蔘)은 임진왜란 때 출병한 명나라의 군대를 따라온 중국 상인으로부터 전해

졌다고 한다. 이에 앞서 명나라 말기 여진의 추장 누르하치(청 태조)가 오래 저장

할 목적으로 백성에게 자삼(煮蔘) 즉 삼을 삶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도 전

해 내려온다. 

한편 1830년에 간행된 《중경지》는 “중국에서는 아편 중독자들이 인삼을 복용했

으므로 조선인삼을 진귀하게 여겼다. 가끔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에 최 씨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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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을 증팽(蒸烹)하여 판매하였으며 이를 홍삼이라 하였다”며 개성을 홍삼의 기

원지로 전했다. 하지만 청나라 이전인 고려 시대에 이미 홍삼 형태의 인삼이 

제조되고 있었다. 1123년 고려 인종(仁宗) 때 송나라의 국신사를 수행해 개성 지

역을 방문한 서긍(徐兢)은 귀국 후 당시 고려의 생활상을 기록한 《고려도경(高麗

圖經)》을 출간했다. 그런데 그 안에 홍삼의 증제법이 전해진다.

 

인삼의 줄기는 한 주기로 나뉘고 어느 지방이고 있으나 춘주(春州) 것이 가장 좋다. 또 생

삼(生蔘)과 숙삼(熟蔘) 두 가지가 있는데, 생삼은 빛이 희고 허(虛)하여 약에 넣으면 그 맛이 

온전하나 여름을 지나면 좀이 먹으므로 쪄서 익혀 오래 둘 수 있는 것만 못하다. 예로부

터 전하기를, 그 모양이 평평한 것은 고려 사람이 돌로 이를 눌러 즙을 짜내고 삶기 때문

이라 하였지만, 이제 물으니 그것이 아니다. 찐 삼의 뿌리를 쪼개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

게 된 것이고, 그 달이는 데에도 마땅한 법이 있다.

• ��삶아 말리는 방법으로 가공한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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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숙삼이란 찐 인삼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의 홍삼과 다를 수 있지만 홍

삼의 전신으로 홍삼 제조의 기원을 보여준다. 특히 ‘찐 삼의 뿌리를 쪼개어 만

든다’는 제조법은 지금의 홍삼 제조, 포장 방법과 일치한다. 이미 고려 시대에 

인삼의 가공이 시작됐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오늘날 홍

삼의 전신 형태인 다양한 인삼 제조법이 고려 시대부터 있었고, 중국에서는 청

나라 초기에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백삼, 글로벌 통신판매의 원조

정부가 관장하던 홍삼과 달리 백삼은 순수하게 인삼 상인들이 노력해 개척했다. 

18세기 인삼 재배가 활발해지고 생산량이 늘면서 홍삼 제조도 급증했다. 정부

는 인삼의 경작부터 가공, 판매까지 일체의 행위를 규제했다. 그러면서 홍삼 

제조에 적합하지 못한 수삼은 농가로 귀속시켰는데 이의 처리가 문제였다.

초기에는 불합격한 수삼이 나오더라도 수삼을 홍삼용으로 납품하면 수지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전매제로 삼업을 관장하면서 납품가는 떨어

졌고 정부만 높은 수익을 거두었다. 인삼 농가들은 수삼이 홍삼용으로 불합격

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이의 활용 방안이 시급했다. 이런 배경으로 홍삼포

가 많았던 개성에서는 홍삼을 대신하는 백삼의 상품화가 본격화됐다. 백삼의 

제조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지만 후대에 활발해진 것이다.

상인들은 홍삼용으로 납품하는 것 이외의 인삼을 백삼으로 개발하고 판로를 확

보했다. 인삼 상인 손봉상(孫鳳祥), 최익모(崔益模), 공성학(孔聖學)은 오늘날 백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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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한 선도자다. 이들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백삼을 판매하는 데 골몰해 개

성 인삼 브랜드를 만들었으며 포장을 개량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 특히 이

들의 통신판매법은 지금의 e-커머스와 같다. 신문, 잡지, 전단에 백삼 광고를 

내고 통신 주문을 받았는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판매법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브랜드 전략과 포장 개선, 현대식 판매법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 ��개성의 공성학이 1928년 5월 20일 구례에 살던 황석전에게 보낸 서간. 공성학은 서두에 자신이 홍삼 판로를 위해 

타이완, 홍콩, 상하이 등지를 40여 일 시찰, 여행하고 지난해 그믐에 귀향했음을 알렸다.  출처 : 박물관 포털 e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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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인삼 농가의 가장 골치 아픈 일 중 하나는 인삼 도둑을 막는 것

이다. 조선 시대에도 인삼 도둑은 끊이지 않았던 듯싶다. 1800년 이학규(李學逵)

가 저술한 《삼서(蔘書)》에 인삼 도둑 막기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당시 인삼 농가에서는 도둑을 막기 위해 삼대로 엮은 발로 인삼밭을 둘러싸는 

대신 몽우리돌을 층층이 쌓아 올려 주위를 막았다고 한다. 도둑이 밭에 들어오

다가 건드리면 돌담이 무너지며 큰 소리가 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학규는 이 방법이 도둑을 잡는 이점보다는 인삼에 주는 피해가 더 크

다고 지적했다. 또 울타리 밖에 도랑을 파는 것은 장마와 가뭄에 대비하는 일

로, 깊게 파야 하는데 돌담을 쌓으려고 넓게 파는 것은 인삼 농사에 맞지 않다

고 보았다. 《삼서》는 밤에 사람을 사서 딱따기를 치며 순찰을 돌아 삼포를 지키

는 당시 상황도 전했다. 사실 인삼 도둑의 역사는 인삼의 역사만큼이나 깊다.  

일본인의 인삼 절도를 막아라 

《조선왕조실록》에는 “인삼이 생산되는 곳으로는 폐사군(廢四郡)만 한 곳이 없는

데, 여전히 경계를 침범하여 몰래 캐 가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삼이 극

히 귀한 때에는 인삼밭을 봉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

인삼밭을 

군대가 지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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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조선 시대에도 삼도둑이 극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일본인들의 밭떼기 도적질이 극심했다. 특히 구한말에는 조선

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늘면서 이들의 인삼 절도가 심했다. 심지어 살인 사건으

로 이어지기도 했다. 초기에는 조선인들이 만든 홍삼을 몰래 빼돌리는 수준이

었다. 개성 증포소에서 제조한 홍삼 가운데 불합격품을 빼돌리거나 증포소 이

외의 곳에서 밀조했다. 이렇게 밀매로 큰돈을 벌게 된 일본인들은 1890년대 초 

수삼을 직접 구입해 홍삼을 밀조해 파는 대담한 단계까지 이르렀다. 당시에는 

삼포주가 일본인에게 삼을 판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일

본인들은 엄한 감시망을 피해 갖은 방법으로 인삼밭을 통째로 도적질했다.

• ��삼산봉표. 봉표란 나라에서 일정한 곳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계표로, 이 비는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에서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에 자리하고 있다. 예로부터 이 지역은 인삼과 산삼이 많이 나는 곳으로 삼

을 캐려는 사람들의 손길이 빈번했다. 이에 나라에서 삼의 주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를 세워 출입을 

금하도록 했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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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과 가까운 제물포가 개항되면서 일본인들의 인삼 절도는 더욱 심해졌다. 일

본인 도채꾼들은 짐꾼과 호위대를 배에 태워 제물포를 출발, 개성과 가까운 벽란

도로 갔다. 그 일당이 많을 때는 50명, 적을 때는 30명 정도였다. 칼과 총으로 무

장까지 했으니 무장 강도였던 셈이다. 조선 말기 국가의 재무를 총괄하던 탁지아

문과 의정부, 경기의 관찰사가 주고받은 문서에 당시의 실상이 잘 드러나 있다. 

1897년 11월 경기의 관찰사가 의정부로 보낸 보고서에는 “일본인들이 조선인 

복장을 하고 삼포에서 인삼을 매입할 목적으로 내왕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인

삼을 거래하는 것은 통상조약에서 금하고 있는 바이니 궁내부와 외부에서 조

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보면 일본인들은 조선인으로 위장해 인

삼 밀매에 나섰던 듯하다. 또 일본인 수십 명이 밭에서 인삼을 강탈하다 동네 

주민과 싸움이 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극에 달한 일본인들의 행패가 당시 

언론에 보도되곤 했다. 이때마다 일본 경찰은 쌍방 피해로 처리해 조선인들의 

분노를 샀다.

일본인들의 행패를 견디다 못한 개성 인삼 농민들은 1898년 “무릇 일본인이 인

삼을 그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서 캐는 것은 도적과 같이 다스려야 하며 아

국인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파는 경우에도 엄히 다스려 도적이 도적에게 파

는 폐단을 그치게 해달라”고 개성부윤에게 소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에 대한 개선이 없고 오히려 개성민들에게 책임을 씌우려 하자 개성 민요가 일

어나기도 했다. 

일본인들의 인삼 절도 행위는 1894년부터 1899년까지 가장 왕성했다. 정부는 

일본인들에 의한 도채 피해가 커지자 1898년 <삼정규칙>을 제정해 그들의 불

법 행위를 막으려 했다. 일본인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홍삼으로 제조될 수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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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일지출상행(京城日之出商行)에서 발행한 조선 풍속 시리즈 엽서. 인삼 말리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했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 ��인삼 제조 광경을 촬영한 흑백 사진을 인쇄한 엽서. 사진 우측 상단에 ‘THE GRAND SIGHT OF THE GINSENG 

WORK HOUSE AT KAISYONG.’이라는 글귀를 넣었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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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가는 것은 국가 재정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할 필

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삼포주에게 일종의 증명서인 빙표를 만들어 나누어 주

고, 삼포를 팔 때는 구매한 사람에게 빙표를 인계하도록 했다. 증빙 없는 거래

를 막으려 한 것이다.

삼밭에 군대를 파견하라 

왕실이 전매권을 장악한 후에는 근본적인 절도 방지를 위해 개성 지방에 군대

를 주둔시켜 삼밭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1899년 내장원은 개성부 삼포를 지키

기 위해 왕명으로 개성부윤을 지휘관으로 임명해 해주, 황주, 강화 지방대를 

관할하게 하고 삼포 소재 각 군에 군대를 배치해 인삼 절도를 막도록 했다. 심

지어 인삼을 도둑질하는 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발포 후에 보고하도록 하

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즉 발포 명령권을 각 관할 부대에 주고, 발포 사

실을 사전이 아닌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그만큼 인삼 

지키기는 국가적 역점 과제였다. 

군대는 인삼 수확기인 9, 10월에 투입돼 인삼 불법 유출과 홍삼의 밀매·밀조

를 엄하게 단속했다. 파견 병력 수는 100~200명 수준이었다. 개성 지역에는 개

성대 소속 병정이 있었지만 인근의 황주대, 해주대, 수원대에서도 파견 나왔

다. 이들은 삼포를 감시하고 인삼 운반 호송도 담당했다. 주로 5년근 이상을 재

배하는 삼포에 삼포주의 청원이 있을 때 병력을 주둔시켰고 1,000칸에 2명 내

지 3명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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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에 따르면 1899년 9월 해주, 황주, 강화 각 지방대의 병정 수십 명을 

파견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강화병 150명, 해주병 100명, 경병 1중대를 추가 

파병했으며 친위대 1중대까지 급파했다고 한다. 군인들이 인삼밭 경비에 나선 

1899년에는 일본인들에 의한 절도가 현저히 감소했다. 1903년 9월에는 서울 병

력 500명을 파견하고 추가로 강화병 150명, 해주병 100명, 서울 시위대 1개 중

대를 보냈다. 개성 부대 병력 100명도 개성, 풍덕, 장단, 금천, 토산군에 파견하

고 9월 18일에는 강화병 100명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병력을 증강했다.

이렇게 군대를 파견하는 것 이외에도 왕실과 조선총독부는 삼정과에 경무서를 

설치하고 순검을 배치했다. 원래 경무서는 서울의 경무 본부 소속이었지만 변

칙적으로 삼정과에 두었다. 삼정과에 배속한 경무서는 총순(경무서장) 밑에 권임

(경정급) 2명, 순검 40명 등을 둘 정도로 큰 조직이었다. 직접적인 삼포 감시는 정

• ��일제 시대 조선총독부 개성인삼전매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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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입은 순검이 맡고, 사복을 입은 별순검은 검거를 담당했다. 별순검은 3~4

명이 조를 이루어 단속에 나섰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삼 단속 비밀경찰이었던 

셈이다. 권임 이하의 순검에 대한 임명권은 삼정과장이 가졌다. 삼포를 지키기 

위해 삼정과에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인삼을 캘 때 순검은 타인이 인삼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채굴이 끝나면 

한 사람씩 신체검사를 해 인삼 은닉 여부를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 승인 없이

는 인삼 한 뿌리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했다. 1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인삼 주산지의 경찰은 인삼 수확 철이 되면 비상이 걸린다. 관내 인삼

밭 위치도를 상황실에 비치하고 순찰에 나서는가 하면 검문소마다 바리케이드

를 설치해 삼엄한 야간 검문을 실시한다. 인삼의 가치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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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인삼은 무엇이 다를까? 
 

인삼 제대로 알기 

인삼은 크고 통통할수록 좋은가요?

인삼의 크기가 약효나 품질과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산에서 기르는 

장뇌삼은 크기는 작지만 그 효능은 최고로 통한다. 오히려 재배 연수에 비해 너

무 큰 인삼은 속이 무를 수 있어 연근에 맞는 적절한 크기를 좋은 것으로 친다. 인삼은 예

로부터 사람의 형태를 닮은 것, 즉 머리, 몸통, 팔, 다리가 사람처럼 달려 있고, 부위별로 

균형 잡힌 형태를 갖춘 인삼을 좋은 것으로 쳤다. 

홍삼을 제조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겉보기에 통통하고 큰 인삼이어도 열을 가해 

찌면 속에 구멍이 생기고 희끗희끗한 내백이 나타나는 것이 가끔 있다. 이는 비만인 사람

이 겉으로는 건장하게 보여도 속은 허한 것과 같다. 따라서 홍삼 제조업체는 인삼의 크기

는 물론 형태적 균형, 뇌두· 동체·뿌리의 선명한 구분 등을 품질 기준으로 삼는다. 몸통

에 2~3개의 굵은 뿌리가 있고, 모양이 완벽하며, 빨간 반점이 나 검은 반점이 없고, 원형

을 유지한 잔뿌리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이 좋다. 

Q

A

인삼의 뇌두는 제거해야 하나요?

아니다. 한방에서는 인삼을 강장제로 사용할 때 효능을 억제하고 구

토를 유발한다고 해서 뇌두를 제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

근 중국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뇌두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노화 증상과 신체 

생리적 대사 기능이 개선된 반면 구토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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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4

사포닌은 어느 부위에 많은가요?

인삼에 들어 있는 사포닌은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데 타 식물의 사포닌과 효능 

면에서 매우 다르다. 인삼의 사포닌은 부위별로 함량 차이가 있어 ‘잔뿌리 → 뇌

두 → 굵은 뿌리 → 몸통’ 순으로 사포닌 함량은 몸통보다 잔뿌리가 높지만 사포닌 종류

에 따른 함량은 부위별로 차이가 있다. 인삼은 사포닌의 종류와 그 함량 비율이 적절하게 

이뤄진 인삼이라야 최고의 효능을 지녔다 할 수 있다. 인삼은 사포닌 이외에도 폴리아세

틸렌, 다당체, 페놀성 성분 등 인체에 유효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인삼의 품질은 

특정 성분의 함량도 중요하지만 여러 생리활성 물질의 균형적 분포도 중요하다.

인삼을 오래 달이면 좋은 

이유가 뭔가요?

인삼을 오래 가열하면 원래 인삼에는 

없는 고기능성 사포닌이 생성되고 항

산화 성분과 아미노당 화합물의 함량이 높아져 

약효가 증가한다. 따라서 인삼은 오래 달여 먹

는 것이 좋다. 옛말에도 인삼은 오래 달여서 복

용하라고 했다.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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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의 유통기한은 얼마인가요?

 

밭에서 캐낸 그대로의 수삼은 수분이 70% 정도로 상온에서는 오래 보관이 어렵

다.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는 한번 소비할 만한 양을 소량씩 포장해 냉동 보관하

는 것이 좋다. 백삼이나 홍삼은 습기를 피하면 상온에서 2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며 진공 

포장 상태라면 10년도 문제없다. 실제 진공 캔에 포장된 홍삼의 경우 오래된 것을 더 가치 

있는 상품으로 치기도 한다.

인삼에는 철기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예로부터 인삼에는 철기 사용을 금한

다고 해서 절단할 때는 대나무 칼을 

썼고, 달일 때도 돌이나 옹기로 된 약탕기를 썼

다. 인삼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페놀성 성분

이 있는데 이것이 철(Fe)과 만나면 산화돼 그 

효능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인삼을 달일 때 

가마솥과 같은 철 용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

러나 요즈음 흔히 쓰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알루미늄 용기는 인삼 성분을 산화시키지 않으

므로 안심해도 된다. 무쇠솥이 아닌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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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실크로드부터 유카탄반도까지 

◦ 독립운동 자금의 뿌리가 되다 

◦ 인삼을 키워 군사력을 키우다 

◦ 천금 같은 인삼을 왜 불태웠을까?

◦ 인삼에서 시작된 독도는 우리 땅 

◦ 조선 경제의 심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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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가 동서양 교역의 길을 터주었다면 인삼이 일군 진셍로드는 유럽은 

물론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어진다. 나라 밖을 나서는 게 결코 쉽지 않던 시절, 

우리의 인삼 상인들은 거침없이 세계를 누볐다. 때론 모진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하고, 갖은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민간 사절단 역할을 하며 우리 

민족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선각자로 활약했다. 

실크로드를 밟고 유배를 당하다? 

동서양 문물 교류의 통로였던 실크로드에 고려인삼이 등장한 시기는 언제일까? 

이를 명확히 밝혀주는 문헌은 찾을 수 없다. 유럽으로의 인삼 전파는 동인도회

사와 실크로드를 오가던 외교 사절, 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어느 루트가 앞서는지는 정확치 않다. 실크로드에 한국인이 처음 

실크로드부터 

유카탄반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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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 때는 7세기 중엽. 사마르칸트 왕인 와르흐만 재위 시기(650~670년)에 완성

된 벽화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지난 1965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사마르칸트 

시 북부 교외에 있는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에 조우관(鳥羽冠)을 쓴 인물이 그

려져 있음이 확인됐다. 조우관은 새의 깃털을 꽂은 모자 형태의 복식으로 고구

려 고분벽화 인물도에 등장한다. 인제대 조윤재 교수는 “당시 나당 연합군의 압

력을 받던 고구려가 당을 견제하기 위해 서역으로 파견한 것”이라고 보았다.13 

이로 미루어 삼국 시대부터 외교 사절이나 상인들이 실크로드 기행에 나섰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크로드에서의 인삼 장수가 문헌에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이다. 고종 20년(1883년) 

7월 14일 인삼 장수 문초운(聞肖雲)이 실크로드 최대 도시인 둔황 서쪽에 위치한 

간쑤 성의 자위관 지역에서 장사를 했다는 기록이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

韓關係史料)》에 나온다.14 청나라 관청인 순천부가 작성한 외교 문서를 인용한 이 

사료에 따르면 문초운이 간쑤 성에 들어가 인삼을 사고팔았기에 붙잡아서 베

이징으로 호송했다고 한다. 체포 사유는 러시아 통상 구역인 자위관 안에서 장

사하는 것이 불법이며, 통행허가증도 없었기 때문. 그리하여 문초운은 베이징

에서 조선으로 추방당하고 말았다. 

이 사건의 전모는 대략 이렇다. 1882년, 동지 전후에 청나라에 보내던 사신  ‘동

지사’를 따라 중국에 간 문초운은 사신단이 귀국할 때 신병을 핑계로 따라 나

서지 않고 대신 200km쯤 떨어진 둔황 지역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당시 중국으

로 가는 사행단에게는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인삼, 호피, 청심환 등 조선 특산

품을 교역하는 것이 허락됐는데 문초운이 국제 교역에서 이윤이 큰 인삼을 가

지고 실크로드까지 진출한 것이다. 문초운이 사신단 일행에게 “인맥을 통해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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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곳이 있다”고 말했다는 사료 기록으로 미루어 그는 사행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최덕수 교수는 “문초운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정황이 확실한 만큼 다수의 조선 상인이 실크로드에서 장

사를 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15 

상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실크로드까지 진출한 것은 고려인삼이 고가로 거래

되는 인기 상품으로 이윤이 컸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장사하다 조선으로 송환된 

문초운은 유배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었으니 1894년 8월 1일 

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보면 “철원의 문초운을 즉시 풀어주라”고 전교했

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아마도 유배는 중국 입장을 고려한 외교적 조치에 불

과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미주 이민사의 첫 장을 쓰다 

문초운의 행보에서 보듯 한국의 인삼 상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해외로 진출했

다. 미국과 멕시코의 이민사에서도 인삼 상인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미주 

지역으로의 한인 이주는 1902년 12월 22일 한인 121명이 인천항을 떠나 하와이

로 가면서 본격화됐다. 하와이의 수수농장에서 일하던 한인들은 임금이 더 높

은 철도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본토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미주 본토의 샌프란

시스코에는 1903년 당시 20여 명의 한인 인삼 상인과 유학생이 살고 있었다.16  

인삼 상인들은 최초의 이민자로 알져진 서재필(徐載弼)을 따라 1885년 샌프란시

스코로 건너왔고, 1893년 이후에는 중국을 거쳐 들어왔다. 1893년 1월에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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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샌프란시스코 항구의 입국 기록

을 보면 9명의 인삼 상인이 들어왔는

데 ‘중국인’으로 표기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평안도 출신으로 중국 노동자

들 틈에 끼어서 이주했다. 특히 인삼 

상인으로 이름이 높은 임상옥(林尙沃)이 

태어나고 주로 활동한 평북 의주 출신

이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에 정착한 인삼 상인들은 

중국 여권을 갖고 들어와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인삼을 

팔았다. 하지만 행색은 누가 봐도 조

선인의 모습이었다. 자신들이 팔러 다

니는 인삼이 진짜 고려인삼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상투를 틀고 짚

신을 신는 등 조선 사람의 복장을 하고 다닌 것이다. 

하지만 열악한 처지에서 더 나은 판매 구역을 차지하기 위해 인삼 상인끼리 싸

움을 벌이는 일이 잦았으며 미국산 인삼을 고려인삼이라고 속여 팔기도 했다.  

돈이 생기면 주색잡기에 빠져버린 한인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를 본 도

산 안창호(島山 安昌浩)는 이들의 비참한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1903년 9월 샌프란

시스코에 사는 동포들을 모아 한인 친목회를 조직했다. 이것이 미국의 첫 한인 

단체이자 미주 본토의 한인 사회를 주도한 공립협회의 전신이다. 

• ��1925년 L.A.에서 서재필(좌)과 안창호(우)가 찍은 사

진. 이들은 중국과 미국을 누비며 국민회와 흥사

단 조직을 강화했고, 특히 인삼 상인과 유학생이 

주축이 된 미국 내 한인 동포를 한데 모으는 구심

점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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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밖 애국 펼친 글로벌 소식통

미국 이민사가 보여주듯 한국인과 중국인이 있는 곳이면 한국 인삼 상인은 꼭 

출현했다. 지구 반대편에 자리 잡은 남미도 예외는 아니었다. 황해도 출신 인

삼 장수 김익주는 쿠바 등 남미 지역 중국인을 상대로 인삼을 팔았다. 그렇게 

번 돈과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동포들을 상대로 모금한 돈을 독립운동 자

금으로 상하이 임시정부에 송금하곤 했다. 멕시코로 건너간 인삼 장수 박영순

은 에네켄(용설란의 일종으로 선박용 밧줄 등의 원료) 농장에서 일하는 한인들의 비참

한 생활상을 미국 공립협회에 알렸는데 이는 국내 <대한매일신보>에 기사화되

기도 했다.

• ��110년 전 멕시코 에네켄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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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10월 조선총독부에서 세계 28개국에 산재한 한인의 숫자를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총수가 278만 3,254명이다. 그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는 홍콩 22명, 마

카오 2명, 베트남 54명, 인도 15명, 필리핀 42명, 말레이반도 18명, 타이완 1,604

명이 거주했다. 동남아 지역 한인은 대개 인삼 장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17 

인삼 상인들은 생계를 위해 한곳에 정착하기보다 멕시코반도에서와 마찬가지

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한인들에게 조국의 소식을 전하고 모금 운동을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손

기정(孫基禎)이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을 처음 접한 것도 귀국 도중 싱

가포르에서 만난 인삼 장수로부터였다. 해외를 떠돌던 인삼 장수들은 단순히 

상업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외 소식을 동포들

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까지 톡톡히 했다. 

• ��100년 전 한인 멕시코 이민 직후 사진. 이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비참한 생활상이 인삼 장수 박영순에 의해 국

내에까지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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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치하 36년 동안 국내외에서 치열하고 다양하게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죽음을 두려워 않는 애국심과 투철한 민족정신이 그 

근간이지만 물적 토대 없는 독립운동은 사실상 지속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독

립운동 자금은 명문가의 아낌없는 헌신과 상인과 일반 백성들이 하나 둘 돈을 

보탠 것이 큰 몫을 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 연해주, 상하이, 미주, 동남아

에 흩어져 살던 해외 동포의 자금 지원은 독립운동 세력에게 큰 힘이 됐으며 

이는 곧 항일 투쟁의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했다. 한인들의 해외 상업 활동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 어디를 가나 한인 인삼 상인이 존재했다는 점이

다.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독립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 

독립운동을 활발히 한 몽양 여운형(夢陽 呂運亨)의 인삼에 얽힌 일화는 유명하다. 

일본 경찰의 조사 기록에는 몽양의 동남아 진출과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 당시 

몽양은 개성의 유명한 인삼 상인 홍순오로부터 외상으로 받은 개성 인삼 300근을 

싱가포르에서 근당 100달러씩 받고 팔아 상당한 이익을 남겼다. 일본 경찰은 

독립운동 자금의 

뿌리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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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엣가시였던 여운형을 구속시키기 위해 그가 홍순오의 돈을 떼먹었다는 혐의

로 수사를 했다. 여운형이 인삼 판매 대금에서 2,000달러는 가족에게 송금했으

나 홍순오에게는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운형은 이를 빌미로 파렴치

한 사기꾼으로 매도됐지만 사실은 독립자금으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독립운동의 거점, 상하이 인삼 상회 

미주를 비롯해 멕시코, 동남아 등지에서 한인 상인들이 독립운동에 힘을 보태

고 있을 때 임시정부가 소재한 독립운동의 근거지, 상하이에서 활동한 상인들

의 역할은 더 컸다. 한국은 1876년 개항 직후부터 중국 상하이와 밀접한 관계

를 갖기 시작했다. 더욱이 1883년 조선과 상하이 사이에 정기 항로가 개통됨에 

따라 두 지역의 인적·무역 왕래가 더욱 용이해졌다. 초기에 상하이로 건너온 

한인은 대개 정부 관리와 부호 자제, 상인이었는데 개항과 함께 한인 상인들은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에 입성했다. 그들은 양국의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후베

이, 광저우, 쓰촨, 윈난 등 내륙 지역까지 들어가 인삼, 포목, 소가죽 등의 장사

를 했다.18 

일제 강점기 상하이로 이주한 한인들은 인삼 상점을 차리거나 인삼 행상에 나

섰다. 한인 상인들은 중국에서 인기가 높으면서 수입 대체재가 없는 인삼으로 

큰 재력을 쌓을 수 있었다. 또 인삼 상회는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거점 연락처

로 활용됐다. 당시 상하이에서 고려인삼을 취급한 큰 규모의 한인 상회로는 해

송양행, 금문공사, 원창공사, 배달공사, 삼성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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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년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지원할 독립운동 자금을 

수령하고 발급한 애국금 영수증이다. 출처 : 박물관 포털 e뮤지엄

•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1919년 발행한 1,000원 짜리 독립공채다. 하와이의 동포들이 

이 독립공채를 가장 많이 매입했다. 출처 : 박물관 포털 e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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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송양행의 설립자 한진교는 1916

년 상하이 임시정부가 관장한 민

족 교육 기관인 인성학교 설립 비

용과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참석

하는 김규식(金奎植)의 여비를 댔다. 

1920년 안창호 선생이 홍콩, 베이

징 등지로 미국 의원단을 만나러갈 

때 비용을 제공한 것도 이들이다. 

금문공사의 김시문(金時文)은 일본 

경찰에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의 가

족을 돕기도 했다. 김시문은 의열단 

활동으로 체포된 황옥(黃鈺)의 가족을 

위해 1원을 국내 〈동아일보〉에 보냈

고, 이 사실이 신문에 소개됐다.19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폭파를 시도하다 실패해 일경의 추격을 피해 항저우로 

피신하던 의열단 나창헌(羅昌憲)과 병인 의용대 대원이던 고준택(高俊澤), 김석룡

(金錫龍)도 김시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고 금문공사를 피난처로 활용했

다.20 금문공사는 인삼 판매 대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임시정부의 김구(金九)와 

독립운동 진영에 제공했다. 

상하이의 한인 상인들은 이렇게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독립 자금으로 지

원했지만 이 일은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만큼 증언 이외 문헌적 자

료는 드물다.

•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양손에는 권총과 수류탄을 들

고 가슴에는 한인애국단에 입단할 때 쓴 자필 선서문

을 붙인 채 태극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윤봉길 

의사는 독립 자금 마련을 위해 한때 인삼 행상으로 활

동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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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흥사단, 의열단, 민족혁명당 계열 단원들은 인삼 행

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독립 자금을 조달했다. 인삼 행상은 수익이 컸으며 의심

받지 않고 이동이 용이해 독립 자금 조달과 정보 수집에 유리했다. 윤봉길(尹奉吉) 

의사가 한때 인삼 행상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는 1932년 상

하이 홍커우 공원의 일본 국왕 생일 천장절 기념식 행사에서 폭탄을 던져 중국 

주둔 일본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를 비롯한 일본 요인들을 사

망케 했다. 

김산(장지락)의 생애를 담은 님 웨일즈((Nym Wales)의 저서 《아리랑》에도 이를 짐

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의열단원으로 광저우코뮌에 참석 후 쫓기는 몸이 

된 김산. 그를 체포 위기에서 구해주고 말라리아 치료비를 대준 이는 홍콩의 

인삼 장수 박 씨였다. 

1919년 11월 17일 자 〈상하이 일일신문〉은 이들의 활동을 소개하며 “조선인 독

립운동가들이 인삼 행상으로 변장해 항일 선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국어

에 능통하여 체포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인삼 상인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눈

치챈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고려인삼의 중국 수출이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이용

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국에 보고할 정도였다.21 일

제 치하 한인 상인들은 인삼 판매로 올린 막대한 이익을 조국 독립에 아낌없이 

바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셈이다. 하지만 재력가였던 상하이의 한인 

상인 상당수는 일본 경찰의 감시와 중국 공산당의 재산 몰수로 말년을 궁핍하

게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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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군사력은 군인의 수보다는 무기의 성능에 따라 좌우된다. 각국이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 군비 경쟁을 멈추지 않는 까닭은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춤으로

써 공격력을 강화하는 한편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동북아 지역 최대 이슈가 되는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 

유엔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핵무기 원료 물질인 우라늄, 플루토늄

이 북으로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주재료뿐 아니라 일상에서 쓰

는 평범한 소재마저 엄격히 통제한다. 2016년 초 유엔은 골프채 제조용 마레이

징 강철을 북한 금수품으로 지정해 반입을 막았다. 마레이징 강철은 미사일 제

조에 쓰일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자재 하나하나가 군사용으로 활

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물품인 것이다. 과거에도 군사력 증강을 둘러싼 국가 간

의 견제는 상당했다. 무기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교역 물품의 반입과 반출에 촉

각을 곤두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 자원이 빈약했던 고려와 조선은 인삼을 

적극 활용했다. 

인삼을 키워 

군사력을 키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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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으로 화살과 화약을 만들다  

고려 시대에는 화살촉의 중요 재료인 수우각(물소의 뿔)을 중국에서 반입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었다. 무인정권이 지배하던 12∼13세기 조정은 군사력 증강

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충헌(崔忠獻)의 뒤를 이어 집권한 최이(崔怡)는 국왕

을 대신해 전권을 휘두른 실권자였다. 최이 정권은 중국 상인으로부터 수우각

을 들여오려고 시도했지만 당시 중국은 주변국들이 수우각을 화살촉으로 쓰는 

것을 우려해 이의 반출을 칙령으로 엄격히 금했다. 수우각을 구하기 매우 어려

운 상황에서 무인정권이 송나라 상인을 잘 구슬려 매입한 기록이 《고려사》 열

전 최이편에 나온다. 수우각을 반입하려는 노력이 여러 차례 실패로 돌아간 상

황에서 송상이 수우각 4두를 바치자 인삼 50근을 대금으로 주었다는 내용이다. 

송상은 중국 조정이 수우각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음에도 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인삼을 얻기 위해 법을 어기며 고려에 이를 납품했던 것이다.

• ��조선 시대 화약이나 총을 비롯한 각종 군사 무기류의 보유 상황을 파악해 목록으로 정리한 문서. 출처 : 국립중앙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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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총통, 불씨를 손으로 점화·발사하는 유통식화포(有筒式火砲)로 제작 시기는 명종 10년(1555년) 즈음으로 추

정된다.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 ��조선 시대 화문 팔괘 무늬 거북 모양 화약통.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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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군사력 증강에 인삼이 이바지한 공 역시 크다. 강력한 대포가 필요

했던 조선은 화약 제조에 몰두했다. 한데 화약을 만드는 세 가지 주원료 중 유

황과 분탄은 조선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염초는 중국에서 들여와야 했다. 

염초의 확보는 국방력 증강의 중요한 열쇠였다. 이 일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 역시 역관과 상인들이다.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에서 인삼을 팔아 거둔 수

익으로 화약 제조의 필수 재료인 염초를 구입해 들여온 것이다. 

염초 확보에 많은 공을 들인 세종은 국내에서 염초 제조용 흙을 구하면서 백성

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염려하기도 했다. 따라서 인삼 교역을 바탕으로 중

국에서 염초를 반입한 것은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했다. 과감한 북

벌론 뒤에도 인삼이 있다. 효종은 북벌을 위해 꾸준히 병력을 모으고 군사를 훈

련시키는 등 군비 증강에 힘을 쏟았다. 결정적으로 인삼 교역에서 얻은 염초로 

어느 정도 화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북벌론도 구상할 수 있었다. 

대원군도 장길산도 인삼으로 군비 증강   

고종 3년(1866년)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공한 병인양요로 큰 충격을 먹은 조정은 

군비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강화도 지역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별효사와 별무사 800명을 주둔시키고, 그 비용을 충당하고자 수삼세를 징수하

기 시작했다. 수삼 1근당 세금은 2냥씩이었다.22 홍삼도 당초보다 7,000근 늘린 

총 1만 5,000근을 제조해 강화도에 1만 근, 개성에 3,000근, 옹진에 2,000근씩 

나누어준 기록이 《고종실록(高宗實錄)》에 나온다. 이는 강화도 일대의 군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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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887년에는 무기 구매를 위해 톈진과 상하이로 홍삼 

1만 5,000근을 수출하기도 했다.23   

병인양요가 일어난 2년 후인 1868년 당시 실권자였던 대원군(大院君)은 군비 증

강에 경각심을 높이는 충격적 사건과 마주하게 된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조

선으로부터 수교를 거절당하자 충남 덕산에 있는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南延君)

의 묘를 도굴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원군은 수도권과 강화도를 중심으

로 증강하던 군사력을 지방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각 지역의 병력 수를 늘리는 

데 재정이 필요했던 조정은 당시 큰 수입원이던 인삼세로 이를 보충했다. 

• ��강화산성. 병인양요·신미양요 등 조선 후기 외세 침

략의 현장으로, 강화도 일대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삼세를 높였다. 출처 : 문화재청 

• ��흥선대원군이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쇄국

을 강화하기 위해 세운 척화비. 출처 : 박물관 

포털 e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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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대한제국은 일본으로부터 총기 1만 정, 탄환 3,000만 발과 기타 군 장비

를 구입했다. 무기 구입비는 156만 원. 재정이 취약한 대한제국은 중국으로 수

출하는 홍삼의 대금으로 이를 갚기로 계약했다. 무기 운반 회사인 미쓰이에 지

불해야 할 수송 대금도 인삼 수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신하기로 계약을 체

결했다. 이를 계기로 미쓰이는 인삼 위탁 판매권을 확보했다.24 이렇듯 홍삼은 

국방비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인삼으로부터 나오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은 조정의 군대는 물론이고 

반란군도 마찬가지였다. 의적이라고 일컬어지고 도적이라고도 불리는 조선 숙

종 때 장길산(張吉山)은 인삼 장사를 통해 얻은 이익을 군자금으로 사용했다.25 

장길산이 활보하던 지역은 황해도 구월산이지만 함경도, 평안도까지 그 세가 

미쳐 강계 지방에서 나오는 인삼은 장길산 일당의 큰 수입원이 됐다.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가 백두산 인삼에서 얻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건국을 

했듯이 든든한 자원인 인삼을 보유한 장길산 군대는 조정을 위협할 정도로 세

력을 키워가며 맹위를 떨쳤다. 장길산 부대의 주축 중 또 하나는 마상으로 이

들이 튼튼한 말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도 군사력에 큰 힘이 됐다. 장길산은 끝

내 잡히지 않았는데 관군의 추적을 피해 산을 잘 아는 심마니들의 보호 아래 

깊은 산속으로 잠적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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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세계에 두 장밖에 없는 우표가 경매에 나왔다. 치열한 경쟁 끝에 한 

상인에게 500만 달러에 낙찰됐다. 이 상인은 모든 경매 참가자 앞에서 낙찰받

은 우표 한 장을 높이 쳐들어 보여주고 곧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고가의 우표

를 불사른 행위로 경매장은 난리가 났다. 모두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

였을 뿐 아니라 낙찰자의 거만한 행동에 비난을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저 웃고만 있었다. 그러더니 작은 함을 열어 남은 한 장의 우표를 꺼내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500만 달러나 되는 우표가 이제 세상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우표의 

값은 얼마이겠습니까?”26 

이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한 극단적 행동이 물건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도 한다. 

감자를 위해 군대를 동원한 프랑스 정부의 기지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

다. 프랑스 정부는 질 좋은 감자 품종을 수입했지만 농민들은 별 관심을 보이

지 않았다. 대대적인 홍보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한 홍보 담당자가 나섰

천금 같은 인삼을 

왜 불태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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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홍보 활동 대신 감자 시험 재배장에 완전 무장을 한 병사를 배치해 밤

낮으로 삼엄한 경비를 서게 했다. 그러자 ‘얼마나 귀한 감자이기에 군인들이 총

을 들고 감자밭을 지키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농민들 사이에 퍼졌고, 결국은 

몰래 들어가 감자를 훔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감자를 재배한 농민들은 한 

철이 지나자 그 우수성을 알게 됐고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다. 이 덕분에 신품

종 감자는 삽시간에 프랑스 전역에 보급됐다.27

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반해야 할 때도 있다. 늘 

귀한 몸으로 대접받았던 인삼은 어땠을까. 인삼이 오랜 시간 최고의 가치를 이

어올 수 있었던 데도 숨겨진 비밀이 있다. 

임상옥, 베이징에서 홍삼을 태우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뿌리, 인삼은 때때로 죽음으로써 생명을 이어갔다. 조선 

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인삼인들은 위기가 오면 인삼을 불태워 그 가치를 지켰

다. 금과 같은 인삼을 불태우는 일은 어지간한 결단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도 삼을 불태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삼이 천해져 가치가 떨어지

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명품의 경우 재고가 많이 쌓인다고 할인 판매를 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각해 희소성을 유지하는 방식처럼. 둘째는 인삼을 재

배하던 삼포민에 대한 관의 부당한 횡포와 이들을 옥죄기 위해 부과한 과중한 

세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인삼을 태웠다. 삼업인들의 결기와 자존심이 그만

큼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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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거상 가포 임상옥의 일

대기를 그린 소설 《상도》를 보면 

헐값으로 홍삼을 사려고 담합을 한 

중국 상인과 맞서는 이야기가 나온

다. 베이징의 상인들은 임상옥의 

홍삼 독점에 불만을 품고 홍삼 불

매 운동을 벌였다. 며칠을 기다렸

지만 중국 상인은 얼씬도 하지 않

았다. 사행이 끝나 귀국할 날이 차

츰 다가오자 임상옥은 홍삼을 헐값

으로 팔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베이징 상인들은 이를 노린 것이다. 그러

나 임상옥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기상천외한 사건을 벌였다. 가지고 간 홍

삼 더미를 묵었던 숙소의 마당에 모두 쌓아놓고 불태우기 시작한 것이다. 홍삼

이 불탄다는 소식을 들은 베이징 상인들은 부랴부랴 달려 나와 홍삼을 불더미

에서 끄집어내며 임상옥에게 멈출 것을 통사정했다. 홍삼값은 10배나 올랐고, 

그는 큰 이윤을 남겼다. 임상옥은 이 사건을 계기로 거상의 길로 들어섰다. 

삼업인의 기개가 빛난 저항의 상징  

임상옥처럼 전략적으로 홍삼을 불태우는 일은 자주 있었다. 1898년은 황실의 

재정 강화를 위해 홍삼 사업을 내장원이 관장하려던 시기로 인삼업 종사자들

• ��인삼을 통해 거상으로 거듭난 임상옥의 초상. 이는 

KGC인삼공사가 미술해부학 전문가와 한국화가 등 전

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바탕으로 모습을 추정해 제작한 

초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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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일본인들의 횡포까지 더해

지자 인삼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1898년 3월 초 농민들은 각자 소유한 인

삼 종자를 개성의 남대문 밖에 모아 길가에 뿌리거나 불태워버렸다. 또 앞으로 

인삼 농사를 짓는 자는 장작불에 화장하기로 결의까지 했다. 이처럼 인삼 상

인, 농민들은 인삼을 지키기 위해 극한의 수단으로 자식같이 귀한 인삼을 불에 

태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밭주

인 몰래 인삼을 채취해 빼앗거나 사기를 치는 사건이 많았다. 이를 개성부윤에

게 여러 차례 청원을 해도 관이 막지 못하자 불만이 팽배했다. 오히려 관은 개

성 삼포주들이 일본인과 짜고 인삼을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해 벌금을 물리거

나 가두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대한 항의가 불을 부른 것이다. 

삼업인들의 기질을 보여주는 사건이 같은 해 또 일어났다. 1898년 8월 조정은 

이용익(李容翊)을 내장사장으로 임명했다. 내장사는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

관으로 인삼, 광업 등을 관장했다. 이용익은 왕의 특지를 가지고 개성에 내려

가 홍삼 제조를 장악하려 했다. 하지만 인삼 상인들이 크게 저항했다. 삼포인

들은 삼업을 포기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종자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왕의 

명을 받고 내려간 이용익이 격앙된 주민들의 습격을 피해 달아날 정도였다. 결

국 그해 9월 이용익은 서울에서 군대를 불러 이들의 보호 아래 홍삼을 제조했

다. 이듬해 가을에는 내장원이 홍삼 전매에 나서 과세를 실시하자 개성 지역의 

인삼 농민들이 재배를 포기하고 인삼 종자를 불태웠다. 삼업인들의 기가 얼마

나 셌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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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 과세에 대한 불만이 타오르다  

삼업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인삼을 불태운 것은 불만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특히 인삼 관련 세수에 불만이 컸다. 인삼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삼이 거래될 

때 내야 하는 수삼세와 인삼을 재배해 4년근 이상이 됐을 때 삼포에 매기는 삼

포세, 홍삼 매매에 따른 홍삼세까지 하나의 작물에 여러 가지 세금이 붙었다. 

이 중 인삼 농민들에게 원성을 산 것은 삼포세였다. 

작물을 수확한 후 내는 수삼세와 홍삼세가 있는데 밭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였다. 밭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타 

작물과의 형평에도 어긋났다. 조정에서는 인삼에서 나오는 세수가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에 대한 세금을 거두어들이려 

그런 처사를 한 것이다. 농민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특히 조정이 홍삼

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홍삼용 수삼의 납품가는 낮게 책정해 농사 수익

이 예전보다 낮아진 상태였다. 

내장원이 삼포세를 강력하게 징수하려 하자 삼포민들은 집단적인 저항을 했다. 

1900년 1월 군수가 삼포세를 내지 않은 삼포주를 구속한 것을 계기로 수백 명

의 삼포민이 군청으로 몰려가 죄수를 탈옥시키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들은 

하나의 땅에서 세금을 두 번 걷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세 징수 과정

에서 관원들의 부정도 많았다. 삼포주에게 술과 식사를 강요하고 삼포의 칸 수

를 멋대로 늘려 세금을 높이 매기기도 했다. 4년근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불량

한 인삼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갖은 횡포를 부렸다. 삼포민들의 분노는 들끓

었고 삼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1907년 삼세가 혁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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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9년 궁내부 내장원이 왕실의 재정 확충을 위해 설립한 인삼전매회사인 삼정사의 사규를 기록한 문서. 

• ��삼포세 징수로 삼업인과 잦은 마찰을 일으킨 구한말 궁내부 내장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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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조절로 지킨 고려인삼의 명성 

반대로 인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삼을 태운 이야기도 전해진다. 1902년부터 

1903년까지 서울 주재 이탈리아 총영사를 지낸 카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가 경

험한 한국의 실상을 담은 《꼬레아 꼬레아니(Corea e Coreani)》에도 홍삼을 불태운 

이야기가 나온다.

몇 년 전, 인삼 작황이 특별히 좋을 때가 있었다. 정부는 이 일이 중국의 구매자들에게 알

려져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관보로 칙령을 공포했다. 인

삼의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안 황제는 모월 모시 노제섬 봉우리에

서 인삼 70상자를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가 지시한 그날 그 시각에 제물포의 주

민들은 성 위에서 70상자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물론 그들 중 누구도 인삼을 갖지 

못했다.

이렇듯 정부가 나서서 인삼을 불태워 수급을 조절하기도 했다. 1881년 김윤식

(金允植)이 조선 최초의 외교관인 영선사로 중국 톈진에 주재하게 됐을 때 리홍

장(李鴻章)을 만나 나눈 담화에도 조선 시대 인삼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엿보인다. 리홍장이 김윤식에게 “조선에는 인삼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이 국제 

상품으로서 매우 가격이 높은 것인데 어찌하여 많이 심지 아니 하는가”라고 물

었다. 이에 김윤식은 “많이 심으면 값이 천하게 되오”라고 답했다.

파종 단계에서부터 생산량을 조절해 인삼값을 지키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로 하면 

반드시 산다(必生卽死必死卽生)’는 정신으로 고려인삼의 명성을 지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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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역사적 근거가 《동국문헌

비고(東國文獻備考)》 속 안용복(安龍福)과 관련한 기록이다. 《동국문헌비고》 ‘여지

지(輿地志)’에 나오는 ‘1695년 안용복의 독도 점유와 왜인 추방’ 기록은 독도가 일

본 땅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에 쐐기를 박는다. 여기에는 안용복이 1695년에 울

릉도에 들어온 왜인들을 쫓으면서 송도(당시 독도)가 곧 우산도(당시 울릉도)이며, 

우리 영역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동국문헌비고》는 우

리나라 고대부터 내려오는 모든 문물제도를 광범위하게 기록한 백과사전이다. 

그런데 《동국문헌비고》 편찬이 울릉도에서 채취하는 인삼 문제에서 시작됐다

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인삼에서 시작된 

독도는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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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인삼, 영토 분쟁의 방패  

영조 45년(1769년) 10월 14일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은 상인들이 울릉도에서 인삼

을 몰래 채취하니 왜인들이 알면 외교 분쟁이 일어날까 걱정된다고 영조에게 

보고했다. 당시 국내 인삼값이 엄청 뛰자 울릉도에서도 인삼이 생산되는 것을 

안 장사꾼들이 몰래 캐 나오곤 했던 것이다. 1769년 11월에는 울릉도 인삼을 이

웃 고을로 가져가다 적발되고, 12월 9일엔 강원감사 홍명한(洪名漢)이 울릉도 인

삼을 사적으로 밀매한다는 혐의28로 교체되는 등 울릉도 인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다. 이에 홍봉한은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다.29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울릉도에서 인삼이 산출되는데 장사치들이 몰래 들어가서 캔다고 

합니다. 만일 왜인들이 알게 되면 뽕나무를 두고 싸우다가 모두 베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

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문헌이 부족하여 지금 울릉도와 관련된 일에 대하

여 고증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와 관련된 문헌들을 널리 모아서 이로써 큰 나

라를 섬기고 이웃 나라들과 화친하는 문건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간청하였다. 왕

이 허락하였다. 

-《영조실록(英祖實錄)》 권113. 영조 45년

영조는 홍봉한의 건의를 받아들여 즉시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고 현지의 지

형과 물산을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지리지인 《강역지(疆域誌)》 편찬이 시작

됐으며, 이는 《동국문헌비고》라는 더 큰 사업으로 발전했다.30 울릉도에서 인삼

이 나는 것을 왜인들이 알면 울릉도를 놓고 영토 분쟁이 발생할까 우려해 울릉도 

특산물을 문서로 정리, 외교적 분쟁에 대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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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조선 영조 때(1770년 추정) 정상기가 제작한 42만분의 

1 축척의 지도로 축척과 방위가 매우 정확하며, 독도가 표시돼 있다. 출처 : 국립

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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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다 

당시 일본에서는 고려인삼의 인기가 엄청 높았다. 그래서 조선과 단교되더라

도 인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배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

에서 울릉도에 인삼이 산출되는 것을 알면 왜인들이 몰려와 마구 채취할 것이

고 영토 분쟁이 일어날 것이 빤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백과전서 편

찬에 힘을 쏟은 조정은 이후 조선의 영토를 지키고자 울릉도 지역의 실정을 조

사하고 몰래 들어가 사는 일본인이 있는지 수색해 토벌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이때 중요 임무 중 하나가 인삼 찾기였다. 《정조실록(正祖實錄)》(1799년 

3월)에 채삼군을 파견하는 기록이 나온다.31

1795년부터는 울릉도 내의 인삼 채취를 금하던 정책을 바꾸어 울릉도 토산물로 

인삼을 진상하게 했다. 육지에서 삼이 귀해진 까닭도 있지만 울릉도에 대한 확실

한 영토적 개념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공식적으로 공납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먼 길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울릉도 채삼은 심마니들에게는 큰 고역이었

다. 주로 산에서만 살던 심마니들에게 풍랑이 거센 뱃길에서 겪을 뱃멀미는 큰 

공포였고, 울릉도에 들어가 인삼을 캐는 일은 사지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 

때문에 입도를 해야 하는 심마니 선발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는 병폐가 생겼다. 

인삼 산출 지역을 지키려는 노력을 우리만 한 것은 아니다. 청나라의 국경이 

인삼이 산출되는 요동 백두산을 경계로 그어지고 이를 지키기 위해 주변국과 

끊임없는 국경 분쟁을 겪은 것 또한 인삼이 한 나라의 영토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원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21세기에 와서도 자원은 영토 분쟁의 씨앗이다. 

금은보배와 같았던 인삼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터. 인삼은 조선의 찬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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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전승시켜준 《동국문헌비고》의 탄생 주역이며, 안용복의 독도 이야기를 생

생히 남김으로써 독도의 파수꾼 역할도 했다. 인삼은 조선의 국토와 문화를 수

호한 신초인 것이다.

• ��평안도 지역을 그린 군사 지도.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 지역은 청나라가 중국 본토를 장악하면서 군사적 위기가 

높아졌던 곳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지도가 만들어졌다.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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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2015년도 총 수출액 5,329억 

달러 중 반도체는 약 642억 달러로 12.6%를 차지한다. 자동차, 플랜트 등과 함

께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상품이다. 반도체가 한국의 대표적 상품이듯 물산이 

풍부하지 않았던 조선 시대의 대외 교역에서 인삼은 한국의 대표 상품이었다. 

높은 고부가가치로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한 점, 무게나 부피가 작으면서 가

격이 꽤 높은 점도 반도체와 유사하다. 주로 산삼이 거래됐던 조선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최상품 인삼은 금처럼 비싸게 판매된다.

최고의 삼, 금과 어깨를 겨루다  

2016년 시세로 금 한 돈(3.75g)은 19만 5,000원, 은 한 돈은 2,719원 정도다. 시중

에 판매되는 인삼 가운데 최상품인 홍삼 ‘천삼 10지 600g’의 소비자가는 620만

조선 경제의 심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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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1g당 1만 300원 정도다. 이를 귀금속에 주로 쓰는 단위인 돈으로 환산하

면 인삼 1돈에 3만 9,000원이 된다. 2016년 시세로 비교하면 ‘은 1돈(2,719원)＜인

삼 1돈(3만 9,000원)＜금 1돈(19만 5,000원)’으로 최상급 인삼은 은의 약 14배, 금의 5분

의 1 정도 가치다. 이를 산삼으로 적용하면 금과 같은 가치라는 기록들은 과장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금 시세가 강세라 이 정도지만 10년 전만 해도 최

상급 홍삼은 은의 23배, 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보다 가치가 더 높았다.

300~400년 전 조선 시대 인삼(산삼) 시세는 시기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했다. 자

연에서 채취하는 야생삼이기 때문에 산출량에 따라 가격이 널뛰기를 했던 것이

다. 1601년의 인삼 1근 가격은 무명 16필이었다는 기록이 《선조실록(宣祖實錄)》에 

남아 있다. 당시 표범 가죽인 표피 1장이 무명 70필로, 인삼값은 표범 가죽의 4분

의 1 수준이었다. 

• �� 1928년 홍삼 제조 규정이 발효되면서 고려홍삼임을 증명하는 빙표를 포장 케이스에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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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중반의 쌀값으로 환산하면 영조 13년(1737년)에 공물을 인삼 대신 쌀로 바

치는 공가가 인삼 1냥(37.5g)당 쌀 2석 10두였다. 2016년 5월 현재 중품 쌀 1가마

(80kg), 즉 1석의 소매가격은 16만 원이다. 조선 시대의 쌀 1석은 현재 1석의 0.6배

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해도 그 가치는 매우 높았다. 조선 시대 외국인들이 조

선의 풍물을 전한 저술을 보면 인삼을 금과 맞바꾸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는 

과장이 아닌 사실이었다. 물론 여기에서 인삼은 산삼을 의미한다.

시대를 뛰어넘는 수출 효자 상품

일본으로의 인삼 수출은 17, 18세기 들어 활발히 이루어졌다. 1609년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후 매년 40여 척의 무역선이 은, 동, 납, 유황 등을 싣고 동래 

•    1960년대 처음으로 사용한 

수출용 포장.  

•    경성지점에 있던 고려삼업사의 인삼차 등을 소개한 광고지.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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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에 들어와 교역했다. 우리의 주 수출품은 인삼과 마른 해삼, 중국산 명주

실과 비단이었고, 주 수입품은 은과 동 등이었다. 초기에는 인삼 300~500근의 

공무역만, 1638년 무렵에는 사무역까지 허용했다. 특히 17세기 중엽에는 일본 

사람들의 인삼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일본 수출이 급증했다. 그러다 18세기 

중반부터 격감했는데 이는 산삼이 희귀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본이 

대량의 은 유출로 인한 재정 압박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인삼 수요는 여전했다. 일본은 중국 광

둥에서 미국의 값싼 삼을 수입하고, 조선에서 인삼 종자를 유입해 국내 생산에 

착수했다. 이로써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전반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국제 결제 

수단이었던 인삼과 은의 감소로 동아시아 3국의 무역도 함께 쇠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    최첨단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재의 홍삼 제품. 자료 제공 : KGC인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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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인삼 수출은 청국으로 가는 사행 경비 마련을 위해 허용했는데, 역관 1인

당 인삼 80근의 휴대가 가능했다. 1797년부터는 1인당 포삼(포장한 홍삼) 120근의 

수출을 허용했으며 1811년부터 밀무역을 막고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 포삼 

수출 허용량을 늘렸다. 1851년에는 4만 근까지 급증했다가 1853년부터 2만 근 

내외 수준으로 변동했다. 이처럼 막대한 양의 인삼을 수출했으니 그 교역 규모

가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외국 삼이 물밀듯이 들어왔지만 다들 우리 삼의 가치는 뛰어넘

지 못해 여전히 인삼이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1908년 당시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1887년 한국 홍삼의 가치는 미국삼의 2배, 일본삼의 4배에 달했

고, 1892년에는 미국삼의 5배, 만주 인삼의 2.5배, 일본삼의 4배, 청국 인삼의 

10배에 이르렀다.32 이처럼 귀하게 여겨진 조선 시대 인삼의 가치는 금값에 맞

먹을 정도였으며,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의 반도체 못지않게 중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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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인삼 제대로 알기 

인삼은 어디서 어떻게 자랄까? 

Q

A

인삼은 한 번 재배한 땅에서는 다시 못 자라는 게 사실인가요? 

인삼은 땅을 가리는 성질 때문에 연작을 하면 제대로 크지 못한다. 대표적인 ‘기지(忌

地)’ 식물로 한 번 인삼을 심은 땅에는 10년이 지나도 다시 재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장

기간 기지가 필요한 이유는 토양 속의 병균 때문이다. 인삼은 한 번 심으면 이동 없이 한 곳에서 

4~6년 생장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인삼뿌리에 치명적인 병원균이 증식해 토양 속에 잠복한다. 여

기에 다시 인삼을 재배하면 잠복한 병원균 때문에 뿌리썩음병이 발생한다. 

이러한 연유로 보통은 토양 내 병원균의 밀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처녀지를 찾아 인삼밭을 조성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재배기술의 발전과 병원균 방제법의 개발 등으로 땅을 가리는 기간이 점

차 줄고 있다.  

 

인삼밭에는 왜 까만 가림막이 

있는 건가요?

인삼은 땅뿐 아니라 재배 환경에도 민감하

다. 반음지성 식물이라 해가림 밑에서 재배해

야 하고, 습도 또한 너무 마른 것과 습한 것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어 조절을 잘해야 한다. 생육 초기의 5~6월

에는 건조 피해, 7~8월 장마철에는 과습 피해를 받

기 쉽다. 이러한 까다로움 때문에 이식 후 수확기까지 

3~5년 동안 재배 조건을 잘 맞춰야 한다. 기르는 사

람의 정성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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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색 경작지가 있나요?

국토 면적이 좁은 한국은 초작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재배지 확보에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요즘은 한국전쟁 이후 사람의 발길이 끊긴 북방 한계선 아래 민통

선 안까지 들어가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인삼 초작지가 많고 전작물이 없어 땅

의 유기질이 풍부하며 기후도 맞아 재배지로 적합하다. 최근 인삼 연작이 가능한 농법 개발

에 많은 진전이 있어 연작이 대중화될 날도 머지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Q

A

인삼의 생산량이 유독 적

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삼은 다른 작물에 비해 생장 속

도가 느리고 병에도 약해 생산량이 

극히 적다. 그렇다고 비료를 많이 줄 수도 없

다. 오히려 생리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귀하게 키우고 얻어지는 만큼 인삼 한 뿌리

의 가치는 높다.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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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은 무엇 때문에 유명

한가요? 

대한민국이 인삼의 종주국임은 자타가 공

인하고 있다. 인삼은 2,000여 년 전부터 이

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이었다. 한국은 대륙에

서 뻗어 나온 반도 국가로 기후가 대륙과 해양으로

부터 모두 영향을 받아 사계절이 뚜렷하고, 인삼 재

배에 가장 유리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질 또

한 인삼 재배에 적합하다. 지리적으로 인삼 재배에 

가장 적합한 기후와 토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또

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삼 경작 기술과 가공 기술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인삼이 세계 최고의 품

질인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미국삼, 시베리아삼, 브라질삼은 다른 종류인가요?

고려인삼은 학명이 Panax ginseng이다. 미국과 캐나다에 인삼과 비슷한 미국삼 즉 서양삼 또

는 화기삼(Panax quinquefolius )이라는 식물이 있다. 고려인삼과 같은 Panax속 식물이지만 인

삼과는 다른 종으로 해외에서 인삼을 대신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삼을 인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시

베리아삼(Siberian Ginseng)은 인삼과는 거리가 먼 오갈피나무의 뿌리다. 브라질삼, 태국삼 등도 모두 

인삼과 거리가 먼 식물이다. 인삼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그 명성을 차용하려고 하는 것들이다. 

Q

A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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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대항해 시대, 유럽으로 입성한 고려인삼 

◦ 루이 14세에게 진상한 인삼

◦ 유럽 근대과학은 왜 인삼에 몰두했을까?

◦ 18세기 아메리카 대륙을 휩쓴 인삼 광풍 

◦ 근대 서구 의사들, 인삼을 처방하다 

◦ 북미 인삼농장, 세를 확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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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은 언제 처음 서양에 알려졌을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1600년대 초

반으로 추측된다. 유럽의 해외 팽창, 즉 대항해 시대가 가져온 결과물로 말이다. 

1498년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가 이끄는 포르투갈 선단이 인도 서해안의 

캘리컷(Calicut)에 상륙한 이래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인도양과 더 멀리는 동아시

아의 바다로까지 진출해 약탈과 탐험, 모험을 동반한 거대한 해상 무역의 네트

워크를 구축해갔다. 이들이 원한 것은 무엇보다도 후추와 같이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동양의 향료였다.

엄청난 이익만큼이나 커다란 위험이 따르던 이 장거리 무역을 보다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영국 상인들은 엘리자베스 1세의 특허장을 받아 1600년 동인

도회사(East India Company)를 세웠다. 그러자 이미 여러 개의 회사가 동인도 무역

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던 네덜란드에서도 1602년 6개의 회사가 합병해 네덜란

드 동인도회사(VOC)를 세웠다. 그 후로도 1616년에 덴마크 동인도회사가, 1664

년에는 루이 14세의 인가를 얻어 프랑스 동인도회사가 정식으로 발족했고, 스

대항해 시대, 

유럽으로 입성한 고려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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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틀랜드, 독일, 스웨덴, 프로이센 등에서도 유사한 회사가 문을 열었다. 이 중 

당시 동인도 무역의 대표 주자는 영국과 네덜란드였다. 유럽 역사에 인삼이 등

장하는 최초의 기록 역시 영국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최초 기록은 인삼을 동아시아가 아닌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서 찾고 있다.  

희망봉에서 인삼 찾기? 

1611년 영국 동인도회사는 피터(Peter)라는 직원에게 희망봉에서 닌진(Ningine)이라

는 뿌리를 찾아오라고 지시를 내렸다.33 Ninzin, Ningine, Ninsi 등은 17~18세기

에 인삼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었다. 남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카나(Kanna)라고 

부르던 이 뿌리는 오늘날 인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것이 중국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었다.34 카나는 남아프리카에서도 기운을 북

돋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아주 귀한 대접을 받던 터라 부족 내에서도 

상류층만 사용할 수 있는 약초였다. 희망봉에 도착한 피터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뿌리를 구해 오라는 임무를 받은 네덜란드 상선 두 척을 만났다. 결국 두 나

라의 선원들은 이 신기한 뿌리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희망봉의 항구에는 이 뿌리를 유럽 선원에게 팔려는 원주민들이 나타나

기 시작했다. 동인도회사 직원들은 그것을 구리 조각과 바꾸었는가 하면, 심지

어 자신들이 직접 산에 올라가 캐러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찾아보면 원주

민들이 가져온 것과는 사뭇 달리 작고 덜 여문 것이라 실망했다고 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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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당시 동인도회사가 이 뿌리를 얻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정황을 말해준

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름대로 질 좋은 인삼을 구별할 줄 알았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고급 인삼의 대명사로 등장한 것이 고려인

삼이다.

드디어 영국 땅을 밟은 고려인삼

1617년 일본 히라도(平戶)에 주재하던 동인도회사 관리 리처드 콕스(Richard Cocks)

는 런던의 본사에 작은 꾸러미와 함께 중요한 서한을 보냈다. 히라도는 1550년 

일본 최초로 유럽 국가와 무역을 개시한 항구 도시로, 1636년 나가사키가 부상

•    아프리카 희망봉 고지도.•    인삼으로 착각했던 아프리카 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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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까지 동아시아 무역의 거점이었다. 그곳에서 콕스는 멀리 희망봉에서 보

내온 인삼(카나)을 받았다. 그런데 그 뿌리가 너무 말라서 아무런 성분도 남아 있

지 않은 까닭에 일본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난감해진 콕스는 런던의 

동인도회사 본부에 ‘한국에서 온 매우 좋다는 인삼 뿌리와 함께 보내니 비교해

달라’는 주문을 넣는다. 인삼이 앞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상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콕스는 은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인삼이 일본에서

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황제가 쓰시마 번주에게 한국과 교역할 독점권을 주었다

는 말도 덧붙여 본부에 전했다. 당시 번주는 인삼 뿌리만으로도 일본 황제에게 

바치는 조공을 대신할 수 있었다.35 동인도회사의 이 공식 서한은 동아시아의 인

삼, 특히 고려인삼이 영국 땅에 들어갔음을 말해주는 최초의 기록이다. 

•    영국의 동인도회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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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동인도회사 알짜 교역품

이후 인삼은 영국 동인도회사의 교역품 목록에서 사무역(Private Trade) 품목에 이

름을 올리게 됐다. 사무역은 배의 선장이나 회사의 관리가 개인적으로 일정량

의 물건을 배에 실어 거래할 수 있는 특혜를 일컫는다. 보석, 사향, 용연향과 

같이 매우 귀하고 값비싸며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인삼이 포함된 것이다. 동인도회사가 인삼을 사무역 품목으로 분류한 이

유는 많은 양을 거래하기에 적합지 않아서였다. 워낙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많은 양을 거래할 경우 가격이 하락할 우려도 있었다. 동아시아에서 구한 인

삼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무역 거점을 돌며 행하던 현지 무역에서 귀중한 상품

으로 인기가 높았고, 어떤 상인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유럽에 들여오기도 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인삼이 “너무 귀해서 파운드당 25플로린에 팔렸다”고

•    일본과 동인도회사의 교역을 보여주는 문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직인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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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36 영국에서 인삼은 고관대작들 사이에서 귀한 선물로 쓰였다.

18세기 후반 미국이 자기 땅에서 나는 인삼을 중국에 직접 수출하기 전까지 인

삼은 특히 영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 중요한 무역품이었다. 영국 의회에서는 

인삼이 동인도회사에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하고 언제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며 품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37 사실 

영국인들은 인삼 무역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다. 최상급만 선별해 적은 양을 

높은 값에 사고팔았던 것이다. 동서를 잇는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초창기부터 인삼은 귀히 여겨져 대접받는 세계적 상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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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년 9월 1일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는 성대한 환영 행사가 열렸다. 

태양왕이라 불린 루이 14세가 시암(Siam, 태국)의 외교사절단을 맞이하는 자리였

다. 1664년에야 동인도회사를 창립한 프랑스는 뒤늦게 뛰어든 해외 무역에서 

경쟁국 네덜란드의 방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동양에 교두보를 구축하

는 일이 시급하던 프랑스는 중국, 인도와 더불어 동양의 강국으로 알려진 시암

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외세에 시달리던 시암의 국왕 

프라 나라이(Phra Narai) 또한 유럽 국가 가운데 우방을 찾고자 했고, 그래서 선

택한 나라가 프랑스였다. 이런 두 나라의 외교에서 인삼은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낸다. 

 

루이 14세에게 

진상한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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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에서 나는 고려인삼  

시암은 1681년 최초의 사절단을 프랑스에 보냈고 1684년 두 번째 사절단을 파

견했다. 그들을 성대하게 환영한 루이 14세는 곧 그에 대한 보답으로 1685년 시

암에 외교단을 파견했다. 이 외교단은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 사절로서의 성격

도 짙어 종교인과 과학자가 대거 포함됐다. 그들은 아시아의 문물과 산물을 자

세히 조사해 본국에 상세히 보고했다. 이때 프랑스 사절단은 인삼을 처음 직접 

접했는데 특히 프랑수아 티몰레옹 드 슈아지 신부(FranÇois-Timoléon de Choisy)와 

예수회 선교사 기 타샤르(Guy Tachard)는 자신들이 본 인삼에 대한 상세한 기록

을 본국에 보냈다. 

드 슈아지는 인삼이 중국의 운람수슈안(Hounlam-sout-chouan)과 쿨리(Couli)에서 자

라는 뿌리식물이라면서, 이 지역 말고는 그 어떤 곳에서도 나지 않는다고 단언

했다.38 프랑스식으로 표기한 ‘운람수슈안’은 그 발음으로 미루어 윈난[Yúnnán]과 

스촨[Sichuán]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남부의 윈난 성, 쓰촨 성, 

광시 성에서 재배하는 삼을 삼칠삼(Panax notoginseng)이라 하는데, 이는 고려인삼

(Panax ginseng)과는 별개의 종으로 중국 남부뿐만 아니라 인도와 베트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쿨리’에서 나는 인삼은 유명한 고려인삼을 지칭하는 것

으로 보인다. 고려는 서구의 기록에서 Caule, Cauli, Caoli, Corai, Cory, Core 등

으로 표기되거나 발음됐고, 조선 시대에도 유럽에서 여전히 옛 명칭인 고려로 

불리곤 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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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를 돈독히 다진 특급 선물 

1686년 새로운 시암 사절단이 베르사유 궁전에 도착했다. 오랜 시간 말을 탄 부

작용으로 심각한 치루를 앓고 있던 루이 14세는 염증과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시암의 사절단에게 최고의 환영연을 베풀었다. 거울의 방에는 은으로 만든 가

구들이 배치됐고 왕은 자신의 거처와 보물실, 왕의 정원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1,500명이나 되는 고관대작이 참석한 이 환영 행사에서 인삼의 역사에 가장 유

명한 에피소드로 남을 일이 벌어졌다. 시암의 대사가 루이 14세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인삼을 진상한 것이다. 기록에는 인삼이 ‘잔캄(Jancam)’으로 표기돼 있

는데, 선물 꾸러미에는 인삼과 더불어 ‘차를 우려내고 인삼을 익히기 위해 물을 

데우는’ 은주전자 하나와 중국의 다기도 들어 있었다.40 

바로 다음 해인 1687년 루이 14세는 교황청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선교권을 인

• ���시암 대사가 루이 14세를 만나는 모습.• ���태양왕 루이 14세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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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받아 5명의 예수회 신부를 청나라에 파견했다. 이들은 강희제(康熙帝)의 궁정

에서 천문학, 수학, 물리학, 지리학, 동물학, 식물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을 연

구했으며, 특히 식물학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남겼다. 이들의 연구에서 인삼은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다. 특히 루이 다니엘 르 콩트(Louis Daniel Le 

Comte)는 인삼의 외형적 특징과 복용법을 소개하면서 인삼이야말로 중국이 자

랑하는 탁월한 강심제이자 만병통치약이라고 보고했다. 또 다른 신부 앙투안 

토마(Antoine Thomas)는 1691년 앓아누운 자신에게 강희제가 인삼을 하사해 2회 

복용했음을 자랑스럽게 여겨 기록으로 남겼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중국에서 황

제가 인삼을 하사하는 일은 신하를 총애한다는 최상의 징표였기 때문이다. 

국왕의 어의, 인삼을 연구하다 

루이 14세 시대는 국왕의 신체가 곧 국가의 신체와 동일시되던 때였다. 또한 이 

시대 프랑스는 잦은 전쟁으로 군인과 백성의 건강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아직 화학약품이 등장하기 전, 약이란 대부분 식물에 의존한 것이었기에 식물 

연구는 국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였다. 따라서 해외 팽창에 따

라 들어온 다양한 산물 가운데 약초는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파리에 ‘국왕의 정원(Jardin du Roi)’을 새롭게 조성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국

왕의 어의를 비롯한 의학자, 약학자, 식물학자 등은 해외에서 가져온 식물의 

종자를 이곳에 심고 열정적으로 연구했다. 중국에서 만병통치약으로 평가받던 

인삼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다만 “인삼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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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귀하고 대단히 비싼 약초인지라 진기한 표본 정도만 들여올 수밖에 없다”41며 

안타까워했다. 국왕의 정원에서 식물학 교수로 봉직한 앙투안 드 쥐시외(Antoine 

de Jussieu)는 곧 인삼의 역사와 품질에 관한 기록을 작성했다.42 

국왕의 어의 클로드 부르들랭(Claude Bourdelain)도 인삼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

했다. 놀라운 효능으로 중국에서 칭송받는 인삼은 주로 동부 타타르(만주) 지방

에서 자라며, 병으로 크게 쇠약해진 환자나 노인에게 힘을 북돋아준다고 주장

했다.43 1718년에 간행된 《왕립과학원사(Histoire de l'Académie royale des sciences)》의 

‘식물학(Botanique)’ 장에는 그때까지 알려지거나 연구된 인삼에 대한 지식을 정

리한 ‘인삼에 대하여(Sur le Gin-Seng)’라는 논고가 실리기도 했다. 루이 14세가 실

제로 인삼을 복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어의들이 인삼에 대해 큰 관

심을 가졌던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프랑스 왕립과학원은 수십 년이 지난 후까

지도 시암 사절단이 진상한 인삼의 일부를 귀중한 수집품으로 소장하고 있었다.

• ���프랑스가 파리에 조성한 ‘국왕의 정원’에서 교수 투른느포르가 현장 실습을 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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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를 연 가장 큰 동력 중 하나는 과학혁명이다. 그 과학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한 집단이 있었으니, 영국의 ‘왕립학회’와 프랑스의 ‘왕립과학원’이다. 1662년 국

왕 찰스 2세의 인가를 받아 출발한 왕립학회는 세계 최초로 과학 학술지를 발

간했는가 하면 과학언어를 만들고 동료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실험 방법을 체

계화하는 등 근대과학의 기초가 될 시스템을 구축했다. 

몇 년 뒤 프랑스도 재상 장바티스트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의 주도로 왕립과

학원을 설립했다. 민간인에게 개방한 영국의 왕립학회에 비해 프랑스 왕립과

학원은 국왕 직속의 관료 과학자로 이루어진 중상주의 진흥 정책 기관의 성격

이 강했다. 두 기관은 이렇게 성격에 차이가 있었지만 과학이 신성을 대치하게 

되는 역사적 변화에 모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유럽 근대과학은 

왜 인삼에 몰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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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학회 카탈로그 속 ‘한국에서만 자라는 야생 인삼’ 

왕립학회는 1665년 기관지인 《철학회보(The Philosophical Transactions)》를 창간했다. 

그 창간호에 실린 글 가운데 인삼에 대한 논문이 포함됐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

운 사실일 것이다.44 프랑스인 멜키세덱 테브노(Melchisédech Thévenot)의 《신기한 

여러 여행 이야기(Relation de divers voyages curieux)》에서 발췌, 번역한 인삼론이 그

것이다. 과학자 테브노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던 경험을 바

탕으로 중상주의 정책에 부응해 해외 여러 곳의 자연과 자원, 문물을 소개하는 

학술 동아리를 이끌고 있었다. 이 학술 동아리는 동물학, 식물학, 지리학, 항해

술, 의학 등 실용적이고도 경험적인 지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들의 비전은 곧 프랑스 왕립과학원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철학회보》에 실린 테브노의 인삼론을 살

펴보면, 우선 허브나 나무, 돌 등을 이용하

는 중국 의학의 독특성에 대해 묘사한 뒤 

중국인들이 숭배하다시피 하는 인삼의 효

과를 소개했다. 1파운드당 은 3파운드를 

지불할 정도로 귀한 이 약재는 놀라운 원

기 회복제이자 강장제로 만병통치약이라

불린다는 것이었다. 국왕의 인가까지 얻

어 출범한 왕립학회 기관지의 창간호에 인

삼론이 실렸다는 것은 영국을 대표하는 과

학자들이 인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 ���인삼에 대한 논문을 실은 영국왕립학

회 기관지 《철학회보(The Philosophical 

Transactions)》 창간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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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증거다. 곧 많은 과학자가  인삼을 동아시아로부터 직접 들여와 관찰

하고, 그 효능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왕의 주치의이자 이후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의 설립자 역할을 한 한스 슬론

(Hans Sloane)은 특히 인삼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13개가 넘는 인삼 표본에 당시 

구하기 힘들었던 일본 인삼의 씨와 잎까지 가지고 있어 이 분야에서 독보적 위

치를 누리기도 했다. 인삼이 귀한 대접을 받은 정황은 이미 1681년 <왕립학회 

주요 수집품 카탈로그>에 인삼 뿌리(The root Ninzin, corruptly called Ginseng)가 들어

있다는 사실로 뒷받침될 것이다. 거기에는 이런 설명이 덧붙여졌는데, 야생 인

삼이 한국에서만 자란다는 내용이 있어 흥미롭다.

맨드레이크나 기타 뿌리처럼 두 개의 다리로 갈라져 있음. 달콤한 맛, 하지만 이곳에 와

서는 쓴맛이 난다. 가장 낮은 온도에서 단맛이 있었지만 온도가 높아지면서 쓴맛이 남. 

야생으로, 어디서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자란다. 또한 통킹, 중국, 일본에서 

널리 사용된다. 간질, 고열과 다른 만성적, 심각한 질환에 쓰인다. 단독 혹은 약재와 함께 

쓰인다. 매우 값비싼 식물로 은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45

자르투의 인삼 보고서, 유럽에 전역에 출판 

테브노의 인삼론이 1650년대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왕립과학원에

서의 인삼 연구는 영국보다 늦은 1690년대에 이루어졌다. 1687년 중국에 입국

해 강희제의 궁정에서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보내온 정보를 바탕으로 본

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1713년 유럽에서 인삼이 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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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문헌이 나타났다. 프랑스 예수회 수사이던 

피에르 자르투(Pierre Jartoux)가 쓴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46 

자르투는 1709년 강희제의 명령으로 중국 지도를 만들기 위해 만주 지방을 여

행했다. 한국과의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인삼을 직접 본 이후 큰 관심이 생

긴 자르투는 인삼의 외형, 자생지, 가공 방법 등에 대해 아주 자세한 묘사를 남

겼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엄청난 명성을 누리는 인삼의 효과를 스스로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말에 오르기조차 힘들 정도로 기력이 쇠했을 때 인삼을 

복용한 뒤 완전히 기운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자르투는 유럽의 의사들도 인삼

• ���프랑스 선교사 자르투가 본국에 보낸 편지에 그린 산삼. 이를 보고 캐나다에서 산삼 찾기가 시작된다. 출처 : 명지대 

LG연암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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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분을 정확히 알아서 적절한 양을 처방한다면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르투의 문헌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돼 인삼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유럽 최초 인삼 박사 학위 논문 탄생 

사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인삼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7세

기 말에서 18세기 초였다. 그런 상황에서 1736년 2월 9일 파리 의과대학에서

는 유럽 최초로 인삼을 주제로 작성한 박사 학위 논문의 심사가 펼쳐졌다.47 뤼

카 오귀스탱 폴리오 드 생바스(Lucas Augustin Folliot de Saint-Vast)가 쓴 논문의 제목

은 <인삼, 병자들에게 강장제 역할을 하는가?(An infirmis à morbo viribus reparandis 

Gin Seng?)>였다. 생바스는 자르투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삼을 식물학적으로 

개괄한 뒤 인삼을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 《본초강목(本草綱目)》

을 비롯한 중국의 의서에 근거해 인삼이 설사, 이질, 기력 약화, 위와 창자의 

통증, 실신, 마비 증세, 무기력증, 경련을 치료하는 데 유용한 약이며 쇠약해진 

기력을 회복시키는 데도 독보적인 효능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생바스의 논문은 인삼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지적해 매우 흥미롭다. 

식도락가와 주정뱅이는 인삼을 복용해도 큰 효과가 없으며, 전염병으로 인한 

발열이나 염증성 발열이 나타나거나 개 혹은 뱀에게 물렸을 경우 등에도 복용

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삼은 다른 약재와 적절하게 혼합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인삼이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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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는 식품으로서의 특징도 지녔다고 했는데, 이 부

분은 마치 오늘날 인삼의 활용을 예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큰 관심과 호

응 속에 무사히 통과된 이 논문은 인삼이 강장제로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서양 최초의 박사 학위 논문으로 기억될 만하다. 

• ���1736년 파리 의과대학에 제출한 폴리오 드 생바스의 인삼에 관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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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년 인삼이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되면서 세계 인삼 무역은 일대 전환기를 맞

았다. 북미삼의 발견은 사실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됐다. 1713년 만주에서 인삼

을 직접 본 뒤 그 모습을 상세히 그려낸 예수회 수사 자르투의 기록이 유럽에 

널리 퍼져나갔는데, 그 문헌을 접한 프랑스 출신 예수회 수사 조제프 프랑수아 

라피토(Joseph FranÇois Lafitau)가 1716년 몬트리올과 오타와 사이 북위 45.31도 지

역에서 비슷한 식물을 발견한 것이다. 라피토는 이것이 자르투가 언급한 인삼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그곳의 원주민인 이로쿼이(Iroquois)족이 이 식물을 가랑토깅

(Garangtoging)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사람의 다리 혹은 허벅지를 의미한다는 사

실을 알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중국어로 사람을 닮은 식물이라는 인삼의 뜻과 

매우 흡사하지 않은가.48 

사실 북미 대륙에서 인삼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라피토가 아닌 미셸 사라쟁

(Michel Sarrazin)이었다. 프랑스 왕립과학원 멤버이던 사라쟁은 1697년 캐나다령 

18세기 아메리카 대륙을 휩쓴 

인삼 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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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퀘벡)에 어의로 파견됐는데 그곳에서 인삼을 채집한 뒤 ‘아랄리아(Aralia)’

라고 표기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인삼과 비슷한 식물이라고 생각한 그는 

‘닌진 혹은 인삼 종(種)’이라는 메모를 붙여 프랑스로 보냈다. 하지만 그의 발견

은 주목받지 못했고, 북미삼 발견의 공은 라피토에게 넘어갔다.  

• ���북미삼 표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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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의 품질에 밀리는 미국삼 

북미에서 발견된 인삼. 귀하기 짝이 없는 인삼을 대량으로 구할 수 있을지 모

른다는 생각은 무역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하지만 과연 미국삼

이 아시아 인삼과 같은 종인지 확신이 없었다. 흡사하지만 똑같은 식물이 아니

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같은 인삼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이도 많았다. 

영국인들은 비교적 손쉽게 표본을 구할 수 있었던 미국삼을 영국 땅에 들여와 

재배하려 했다. 런던 근교의 페컴, 에섹스의 업톤, 옥스퍼드와 에딘버러의 식

물원에 인삼을 심었으나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 메릴랜드에서 들여온 미국삼

을 첼시 정원에서 키우던 식물학자는 꽃도 피고 씨앗도 완벽했는데 정작 심으니 

새싹이 나지 않는다며 실망했다. 심지어 3년간 묵히며 기다려도 보았지만 소용

이 없었다. 

북미삼이 발견된 직후 프랑스인 모피 장수들은 그것을 중국에 팔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네덜란드 상인들도 동양으로 인삼을 수출하면 큰 이익

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동원해 캐나다와 미국의 산속

을 뒤지게 했다. 곧이어 미국의 농장주와 식물학자, 영국의 사업가, 식물학자 

등이 가세했다. 식물학자로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던 피터 콜린슨(Peter Collinson)

은 해외 무역에 열심인 사람이었다. 그는 영국 땅에서 북미삼을 재배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삼을 중국에 보내 팔기 시작했다. 파운드당 40센트를 받고 사

들인 인삼은 10달러에 팔렸고, 그것들은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런데 문제는 북미삼이 아시아 인삼에 비해 효능이 훨씬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캐나다산 인삼은 색깔, 향기, 투명성뿐만 아니라 함유된 성분과 효능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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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열등하다”는 기록이 많이 나타났다.49 그 내용은 심지어 토비아스 스몰

렛(Tobias Smollett)의 유명한 소설 《험프리 클링커의 모험(The Expedition of Humphry 

Clinker)》에도 나온다. 소설의 주인공이 런던에서 구입한 미국산 인삼이 과연 동

인도회사가 취급하는 중국산과 같은 효능을 지녔을지 의심하는 것이다.50 중국

에 미국삼을 수출한 콜린슨조차도 중개상에게 자기 물건이 “미국산이라는 사

실을 절대로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비밀을 지켜줄 경우 첫 거래의 이

익금 전부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다.51

과욕이 자초한 북미삼의 몰락 

1747년 매사추세츠의 스톤브리지에서 야생삼이 다량으로 발견되면서 미국 곳

곳에서는 서부의 금광 개발과 흡사한 삼 찾기 열풍이 일어났다. ‘인삼 찾기 광

풍(A Rage After Ginseng)’이라고 불리게 된 이 움직임은 애팔래치아 산맥의 서쪽으

로까지 번져나갔으며, 18세기 미국의 지리서며 교과서는 매사추세츠, 버지니

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버몬트, 사우스캐롤라이나, 조

지아 등에서 인삼이 발견된 사실을 특종 뉴스로 알리거나, 인삼을 그 지역의 

‘특산품’ 혹은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등록하기에 바빴다. 이때 인삼 채집에 동

원된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모럴 해저드에 빠지기도 했다. 갑작스레 큰돈을 만

지게 되면서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가 하면, 술독에 빠지는 등 온갖 비행을 저

지르게 된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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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모피상 존 제이컵 애스터(John Jacob Astor) 등 이 당시 인삼 교역에 관여한 

위인은 꽤 많다. 그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대니얼 분(Daniel Boone)이다. 

애팔래치아 산맥을 넘어 정착한 최초의 미국인으로, 서부 개척의 길을 닦은 영

웅으로 꼽히는 그는 모피상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인삼 거래로 훨씬 더 많

은 수익을 거둬들였다. 켄터키에서 캔 인삼을 말에 싣고 산을 넘어 필라델피아

에 갖다 팔아 엄청난 이익을 냈던 것이다. 그런데 인삼으로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무분별한 채취가 이어지고, 실제로 더 이

상 인삼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지역도 많았다. 18세기 중반에 벌써 몬트리올 주

변에서는 “더 이상 한 뿌리도 없다”는 한탄이 들려왔다. 1786년 미국의 한 인삼 

상인은 영국의 주문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 ���동부에 치우쳐 있는 북미의 인삼 재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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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요청한 100파운드 정도의 인삼을 구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 나는 내 조카를 고

용해서 이곳 펜실베이니아의 체스터 카운티에서 200마일 정도 서쪽으로 갔다. 거기 인삼

은 판매용으로 파내졌거나 돼지들이 너무 많이 파먹어서 이제 사람이 사는 곳에는 거의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제 몇 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듯하다.52 

인삼의 대량 채취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다. 너무 많은 북미삼이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콜린슨은 서양 상인들의 탐욕이 이런 결과

를 불러왔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북미삼을 비싸게 팔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인 중개상이 예술적으로 눈가림을 해서 은밀하게 팔았기 때문인데,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 그것이 사기였음이 밝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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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의사들에게 인삼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17세기 초반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

한 인삼은 17세기 후반 과학자들의 탐구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의료에도 직접 

사용되기 시작했다. 1680년 영국 요크셔에서 활동하던 의사 윌리엄 심슨(William 

Simpson)은 인삼을 이용해 치료에 성공한 사례를 엮은 작은 책자를 펴냈다.54 예

를 들자면 유명한 시인이자 비평가이던 앤드루 마블(Andrew Marvel)이 오랫동안 

고열과 폐종양을 앓은 나머지 너무 말라서 ‘완벽한 해골, 뼈만 남은 주머니’에 

불과했는데, 인삼을 써서 온전히 회복된 덕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살이 토실토

실하게 올랐다는 증언을 싣는 식이었다. 심슨은 이 환자에게 인삼 추출액을 붉

은 소에서 짠 우유에 섞어 매일 마시게 했다. 심슨이 사용한 인삼은 동인도회

사가 들여온 아시아 인삼으로, 고려인삼으로 추정된다.

근대 서구 의사들, 

인삼을 처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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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꼼꼼한 의사들의 인삼 처방

북미삼이 발견된 뒤 미국의 의사들도 인삼을 환자에게 처방해 병을 고치려 하

곤 했다. 매사추세츠에서 활동한 의사 새뮤얼 스턴스(Samuel Stearns)는 인삼을 만

성기침과 폐질환 치료에 자주 사용했다. 아침저녁으로 인삼 조각이나 가루를 

물에 끓여 만든 탕약에 설탕을 섞어서 식자마자 마시도록 처방했는데, 아주 성

공적이었다는 기록을 남겼다.55 실제로 이 시기 영국과 미국에서 출간된 약전(藥

典, Pharmacopoeia)이나 약품 해설서(Dispensatory)에서는 인삼을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다. 질 좋은 인삼을 골라야 하며, 인삼을 약으로 조제할 경우 특별히 세 번 

우리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있다. 그런데 북미삼과 아시아 인삼이 효능에 차이

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됐다. 

흥미로운 점은 인삼 처방에 대한 조언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과용할 경우 치명적이

니 적당량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장기

간 복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부자들은 매일 아침 아주 적은 양을 먹

는다”는 구체적 사례를 곁들이기도 했다.56 둘째는 젊은이와 다혈질 체질에게

는 처방하지 말라는 경고다. 인삼의 성질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혈기 왕성한 젊은이에게는 너무 많은 열을 발생시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허약 체질의 노인에게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인삼을 사용해서 실패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생식기 궤양을 치료하기 위해 

독미나리(Hemlock)와 인삼으로 만든 탕약을 처방했는데 오히려 궤양이 커졌다

고 한다.57 성병에 걸린 남성에게 오랫동안 인삼을 사용한 치료를 했으나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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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지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 성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삼 뿌리를 몇 

년 동안이나 씹어 먹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불평도 보인다.58 그런

데 이런 사례는 당시 유럽 사람들 사이에 인삼이 정력제 혹은 최음제로 사용됐

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당시 가장 대표적인 약전에서는 인삼의 효능을 동양에서 

“여자를 너무 밝힌 나머지 발기부전이 된 남자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라고 명시했다.59 19세기 중엽에는 런던의 외과의사 모러스 고스(Morace Goss)가 

‘인삼연고’를 개발했는데, 그는 이 연고가 ‘불임, 불안, 성기능 장애’ 치료에 매

우 효과적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60

위장병부터 신경증까지, 만능으로 통하다 

북미삼을 발견하기 전까지 유럽에서 인삼은 심지어 의료인들조차 일반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공급이 부족해 구하기 쉽지 

• ���1787년 신문에 실린 인삼 광고.  • ���1855년 신문에 실린 인삼 제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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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게다가 값이 너무 비싸 환자들에게 쉽게 처방할 수도 없었다. 한 의사

는 “인삼은 너무 비싸 우리가 약으로 쓸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61 

‘보일의 법칙’을 발견한 유명한 과학자 로버트 보일(Robert Boyle)은 “인삼은 수많

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천상에서 보내온 약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가 인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영국에서 가장 돈 많은 아버지를 둔 백만장

자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인삼을 주재료로 삼은 다양한 의약품이 나

타났다. 1790년대 런던에서는 ‘앤토니 박사의 아일랜드 알약’이 널리 알려졌는

데, 인삼을 주원료로 만든 이 약은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 특효약으로 통했다.62 

인삼차 또한 약처럼 사용했는데, 인삼차를 집중 처방한 의사들은 인삼이 중국

의 차를 상용하면서 생겨난 모든 부작용을 바로잡아줄 뿐만 아니라 특히 허약 

체질 개선과 장기간 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혈병 방지에 특효약이라고 주

장했다.63 매일 울부짖는 심각한 히스테리에 시달리던 여자에게 인삼차를 꾸준

히 마시게 해서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증언이 신문에 실렸는가 하면, 심지어 인

삼 추출물로 만든 안약이 시중에서 팔리기도 했다. 1790년에 영국의 <타임스>

지에는 “지난 5년간 신경증에 시달리던 5만 명의 환자가 인삼차만으로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광고가 실렸다.64

19세기에는 인삼이 담배의 대체재로 거론되는 한편 아편중독자를 치료하는 특

효약이라는 인식도 널리 퍼져갔다. 미국에서 유명한 정치가들이 드나드는 고

급 식당 ‘보 몬데(Beau Monde)’에서는 인삼 펀치(Ginseng Punch)와 인삼 줄렙(Ginseng 

Julep)을 내놓아 영국에까지 화제가 되기도 했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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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8월 미국에서는 꽤 큰 인삼 농장을 경영하던 사람들이 전국적 단위의 

인삼협회를 설립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103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이 ‘미국인

삼재배자협회(American Ginseng Growers’ Association)‘는 이듬해 미시건의 랜싱에 모여 

무려 사흘 동안 협회 창설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기록한 회의록

은 20세기 초 미국의 인삼 재배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

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다.66 참가자들은 우선 왜 인삼협회가 필요한지에 대

해 격론을 벌였다. 미시건, 위스콘신, 미네소타처럼 인삼 재배가 활발한 지역

에는 이미 주 단위의 인삼협회가 있었다. 따라서 굳이 전국 단위의 단체가 필

요한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이다. 연합국가로서의 미국의 특징이 잘 드러

나는 대목이다.

전국 단위의 인삼협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서 출

발했다. 하나는 적극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인삼의 병해충을 

방지하고 극복하자는 게 목적이었다. 인삼 전염병으로 인해 몇 해 동안의 농사

를 하루아침에 망치는 농가가 꽤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북미삼을 중

북미 인삼 농장, 

세를 확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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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수출하는 데 전국적 차원의 단일 창구를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아주 믿

을 만한 중국인 중개상을 찾아내 협회가 파견하는 주재원 자격으로 내내 중국

에 거주하게 하자는 말이다. 이것은 인삼 가격의 폭락을 막고 수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사실 군소 인삼 재배자들은 개별적으로 판매나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나 중국 측 농간에 놀아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있었다. 협회의 첫 모임에서 회장은 약 4,000명에 달하는 미국 내 인삼 재

배자 모두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냈다. 

인삼 재배 안내서가 쏟아지다 

한국과 비교해볼 때 미국의 인삼 재배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8세기 중엽 무

분별한 채취로 야생삼이 고갈되기 시작했지만 19세기에 들어서서야 인삼을 재

배해야겠다는 발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씨앗을 뿌려 인삼을 재배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기술도 부족한 데다 북미삼은 고려인삼과 달리 재배 자

체가 불가능한 종이라는 믿음까지 있었다. 

1870년대가 돼서야 버지니아의 에이브러햄 위스먼(Abraham Whisman)이 북미삼 

재배에 일단 성공했다. 곧이어 뉴욕 주의 조지 스탠턴(George Stanton)이 상업화할 

만큼의 인삼 재배에 성공하면서 ‘미국 인삼의 아버지’로 불리게 됐다. 그가 개발

한 방법은 밭을 간 노지에 인삼을 심었다가 나중에 나무 판때기로 만든 해가림막

을 세워 적당히 빛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의 인삼밭은 처음에는 12㎡(129평방피트) 

정도였는데, 거기서 재배한 인삼은 막상 말리고 나니 5파운드 정도밖에 안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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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80년대가 되면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켄터키, 인디아나, 위스

콘신, 미네소타 등에서 상업적 재배가 시작됐다.

인삼 재배가 시작되고, 그에 종사하는 농부가 늘어나면서 인삼을 홍보하는 책자

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891년 《과학적 미국인(Scientific American)》에 실린 인삼 특

집 기사는 이후 아시아의 여러 신문에 번역돼 소개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67 

중국의 인삼을 자세히 묘사하고 인삼이 지닌 명성과 효능을 소개하는가 하면, 

북미삼이 중국삼이나 고려인삼과 같은 종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춥고 건조한 기후를 지닌 북중국에서 인삼 소비가 드문 반면, 덥고 습

한 남중국에서 오히려 차와 음식, 약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삼을 복용한다는 등 

다소 애매한 정보도 들어 있다. 

곧이어 아주 다양한 인삼 재배 관련 책자가 나타났다. 미국 농무성에서는 1895년

부터 인삼 재배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삼을 재

배하는 농부들이 맞닥뜨린 문제를 편지로 문의하면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Q&A 형태로 인삼 재배의 노하우를 정리해 출판하기도 했다. 인삼의 질병만 집

중적으로 파헤친 매뉴얼도 등장했다. 미시건대 등에서 실험한 인삼의 효능에 

대한 보고서부터 인삼의 상업화 전략과 특화에 대한 경영 전문서까지 나타났

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아도 참고할 가치가 충분한 다양한 안내서가 출판 시

장에 등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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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인삼은 역시 고려인삼 

그 가운데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입문서 《인삼이란?(What is Ginseng?)》

은 특히 흥미로운 내용을 가득 담았다.68 이 책의 저자는 중국에서도 최고급 인

삼은 고려인삼이라고 하는 등 고려인삼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중국의 고관대

작이 송도(개성)에서 보내온 인삼의 포장을 조심스럽게 벗겨내는 장면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해놓았다.

방수가 되는 비단 보자기로 싸여진 커다란 고리버들 바구니. 보자기는 황실(조선 왕)의 

인장이 찍혀 있다. 관세청에서 발급한 등록번호도 찍혀 있다.

바구니 안에는 향기 나는 톱밥과 솜 덩어리 혹은 누에고치 등이 채워져 있고 흰빛과 금

빛의 종이로 싸인 작은 꾸러미가 있고, 각각의 꾸러미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생석

회가 들어 있다. 이 생석회는 인삼의 위아래에 누워 있다.

인삼 자체는 자수가 놓아진 비단이나 금붕어 껍질로 만든 봉투에 싸여 있다. 이제 진짜 

인삼의 실물을 발견할 차례다. 작은 말린 인삼은 4~5인치 정도로, 표면은 반짝거리며 울

퉁불퉁한 호박(Amber, 琥珀)처럼 생겼는데, 마치 머리가 없는 사람의 축소판 같다.

저자는 “인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작물”이라고 극찬하는 한편 일본산 

인삼 종자는 절대로 사지 말라는 당부를 늘어놓았다. 인삼은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을 저지르기에는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 그는 비록 북미삼이 상

대적으로 헐값에 거래되고 있을지라도 인삼은 크지 않은 땅을 가진 사람이 적

은 노동력만으로도 가장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최고의 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갑자기 남편이 죽고 자식과 함께 남아 미래가 막막한 과부

라면 남겨진 작은 땅을 인삼밭으로 가꾸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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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 재배 입문서 《What is Ginseng?》 1905년 발간된 이 책은 고려인삼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 ���북미 지역에 조성된 초기 인삼밭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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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인삼 농사는 여러 명의 아들을 둔 농부가 누구에게 농장을 물려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테스트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자식들에게 각각 

10달러어치의 인삼 종자를 사주고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보라는 것이다. 어떤 

자식은 그것을 팔아 저축을 하고, 다른 자식은 옷을 사거나 학교 등록금으로 쓸 

것이며 노잣돈을 만들어 집을 나가는 아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 종자로 인삼을 

키워낸 자식이야말로 진정 재산과 농장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인삼 

재배가 그만큼 인내심과 경영 능력이 필요한,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123

인물과 

예술로 

만나는 인삼

04

◦ 구구절절 편지 속 최고급 선물

◦ 최고 권력자가 누리는 최고의 사치 

◦ 문학 속 숨은 인삼 찾기 

◦ 1,500년을 이어 인삼을 노래하다  

◦ 가부키에 왜 인삼이 등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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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선물하는 사람 자신과 동일시된다. 국가 정상 외교에서 국빈 선물이 의전상 매

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각국 정상은 자국 문화를 상징하거

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신중하게 고른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에게 

단골로 전하는 선물은 고려인삼이다. 이는 고려인삼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

드임을 보여준다.  

김정희가 노스승에게 전한 선물 

인삼은 예로부터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귀한 물건이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사이에 오간 편지가 이를 보여준다. 다음은 유홍준(兪弘濬)의 추사 김

정희(秋史 金正喜)에 대한 평전서인 《김정희》에 나오는 내용이다.

구구절절 편지 속 

최고급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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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두 뿌리의 인삼은 아주아주 정미해서 현재 저의 몸은 이 약의 도움을 크게 입

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 인삼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묘품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 약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이것을 먹으

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보낼 때마다 수십 뿌리를 보내주시어 이 늙은이가 항상 원기를 

보양하기에…

조선 당대 최고의 서예가이자 사상가인 추사 김정희가 중국의 스승 옹방강(翁方

綱)에게 인삼을 선물로 보내자 옹방강이 보내온 감사의 서신이다.69 

추사는 24세 때인 1809년 청나라 동지사에 끼어 60일 동안 연경(燕京, 베이징의 옛 지

명)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연경의 최고 석학이던 옹방강과 이름난 서예가이자 

문학가이던 완원(阮元)과의 교류를 통해 추사의 학문의 깊이와 폭은 더욱 깊고 

•    추사 김정희가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 그의 글씨가 빛나는 편지가 현재까지 다수 전해지고 있다. 출처 : 국립중

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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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졌다. 추사는 한양으로 돌아온 후에도 연경 학자들과 서신을 통해 학문적 

교류를 하고 책, 시화, 붓, 종이 등 선물을 주고받았다. 추사는 당시 80대였던 

옹방강의 건강을 염려하며 귀한 조선의 인삼을 보냈다. 이를 받은 옹방강이 감

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에는 제자에 대한 사랑과 예의가 절절히 배어 있다.

추사가 인삼을 보낸 이야기는 또 있다. 지금은 <세한도(歲寒圖)>라 하면 가장 먼

저 추사를 떠올리지만 그와 같은 시기의 문인 권돈인(權敦仁)이 그린 세한도도 

쌍벽을 이루는 작품이다. 그런데 조선 헌종 때 영의정을 지낸 권돈인이 진송의 

시제 문제로 인해 안동 김씨 세력과 다투다 파면돼 귀향을 갔다. 그러자 추사는 

평생 우정을 나누며 정치적 수난을 함께한 권돈인의 귀향지로 인삼을 보냈다. 선

물을 받은 권돈인은 추사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고마움과 우정을 담았다. 

지난 동지섣달 사이에 선편(船便)이 오랫동안 단절되어…거의 60일 가까이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인삼과 담배를 많이 보내주시니 인삼은 먹어서 원기(元氣)를 보충하고 담배

는 피워서 장기(瘴氣)를 막게 되었으니, 더없이 머리 들어 사례하는 바입니다.

•    김정희와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던 권돈인의 <세한도>.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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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유학생 최치원의 감사 선물

  

추사에 앞서 신라 시대 최고의 문장가인 최치원(崔致遠)도 중국의 관리에게 인삼

을 선물로 보냈다. 동봉한 서신에는 겸손하게 고려인삼의 귀함을 전했다.  

해동의 사람 모습 인삼 일구, 은 장식 감자에 담음.

해동의 정성은 든 가야금 일장, 자줏 비단 가방에 담음. 

인삼과 가야금 등은 모양이 천성을 받고 울림이 풍아를 품었습니다.

형체를 갖추어 이미 거짓 모양이 없고 재질이 완전하여 허상이 나지 않습니다. 

(중략) 

진실로 적어 변변치 못함이 부끄럽지만 장수하시기를 빌며 

앞의 약물은 해돋이 지역에서 캐서 천지를 건너왔습니다. 

비록 삼아오엽이란 이름은 비춰볼 수 있지만 특별한 질이 없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만수와 천산의 험함을 지나와도 남은 향이 있음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경이함을 헤아리지 않고 문득 진헌합니다. 

바닷가 사람들의 약초가 혹 야로(野老)의 하찮은 약초나마 같기를 바랍니다.70 

신라 시대 국비 유학생으로 중국으로 건너간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과거에 합

격해 관직에 진출했다. 고변의 종사관으로 지내던 시절 윗분의 생일 선물로 고

국 신라에서 구해 온 인삼과 거문고를 올리며 동봉한 서신이다. 

이 편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인삼의 형태와 향기까지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산을 넘어와도 향이 남아 있다고 한 구절은 신라 삼의 품질이 좋았음

을 의미한다. 물론 산삼이었다. 당시 산삼을 구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신라에

서 당나라 수도 시안까지 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 가져올 정도로 정성을 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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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놀라운 일이다. 

최치원과 김정희, 권돈인의 인삼 관련 서신 세 통은 천년의 시간을 넘어 신라

와 조선 시대 최고의 석학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보낸 마음을 담은 것

이다. 험한 천산과 바다를 건너와도 향이 남은 인삼만큼이나 그 마음의 깊이가 

깊다.  

조상이 남긴 위대한 선물  

조선 시대에는 인삼을 선물로 주고받으며 시문을 함께 붙였는데 이와 관련된 

시가 많이 남아 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유호인(兪好仁)은 향덕 현감으로부터 인

삼을 선물 받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감사를 표했다.

관서지방 선약이라 빛깔 고운 인삼을 

천리에서 받아보니 그대 마음 알겠네

소년 시절 일찍이 <고려인삼찬>을 읊고서 

영약(인삼)이 나무 그늘 좋아한 줄 알았네

(중략)

맑디 맑은 남계수로 보글보글 끓이니

팔다리 모양 지닌 귀한 너와 어울려

조선 중기 문인 서거정(徐居正)도 강원감사 조간에게서 인삼 선물을 받고 시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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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성이 인삼은 예전부터 나왔다. 한 가지에 세 줄기가 가장 좋다. 갑자기 은혜를 입어 어

쩔 줄 모르겠다. 병든 몸이 소생하여 미칠 듯이 기뻐한다.

소중한 선물을 받고 크게 감사함을 전하는 것으로 보아 상류층에서도 인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삼국, 고려, 조선 시대의 인삼은 

금은보화의 가치와 맞먹었다. 인삼이 유럽에까지 전해져 태국 대사가 루이 14세

에게 선물하고 세계적 문호들이 인삼에서 힘을 얻은 것은 동서양 어디에서나 귀

한 선물로 취급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귀한 인삼이 한반도에 자생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주어진 신의 선물이다. 역사와 유산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우리

가 인삼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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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서유기(西遊記)》에 손오공이 인삼과에 대한 욕심으로 

곤혹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온다. 인삼과는 열매 모양이 갓난아기처럼 생겨 눈, 

코, 입, 귀와 팔, 다리까지 갖추었으며, 천지의 기운이 서려 냄새만 맡아도 수

명이 360세나 늘어나고, 하나만 먹어도 4만 7,000년을 살 수 있는 신비의 영약

으로 묘사돼 있다. 중국에서 인삼을 불로초로 여겨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

삼과를 사람 모양으로 그린 것은 인삼을 상징한 것이라 하겠다. 

왕들이 사랑한 신비의 불로초 

고대 제왕들의 최대 꿈은 불로불사(不老不死)였다. 지금이야 현대의학에 힘입어 

무병장수의 꿈을 이뤄가고 있지만 고대에는 자연으로부터 불로초를 얻으려 했다. 

인삼은 동양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수명을 연장시키는 영약으로 인정받아왔다. 

최고 권력자가 누리는 

최고의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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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중국의 왕실에서 인삼은 필수 보약이었으며 이 같은 사실은 각종 문헌

에 자주 나온다.

특히 진시황(秦始皇)에 대한 전설은 인간의 불로장생에 대한 꿈을 보여준다. 진

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신선의 술법을 닦은 방사(方士) 서복(徐福)과 3,000명

의 동남동녀(童男童女)를 삼신산으로 보냈다는 전설은 영생을 꿈꾸는 인간의 간

절한 소망을 대변한다. 

진시황이 구하던 불로장생의 영약은 고려인삼으로 서복 일행이 찾은 삼신산은 

지리산 또는 제주도 한라산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서복 일행이 배를 타고 

서귀포 정방폭포 해안가에 도착해 한라산으로 올라가 불로초를 구했다는 설화

가 전해지는데 이를 토대로 서귀포에 서복기념관이 세워졌다. 서귀포란 지명

도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간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한다. 

•    불로초를 구하고자 염원한 진시황, 이사, 서복이 동쪽을 바라보는 모습의 동상.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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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베트남의 개혁 군주인 민망

황제도 인삼 마니아였다. 민망황제

가 즐겨 먹은 베트남 전통 보양주

인 민망탕(明命湯)은 정력에 좋은 술

로 통한다. 민망탕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고려인삼. 질 좋은 민망탕

을 주조하기 위해 다양한 약재와 화

룡점정으로 인삼을 넣는데 인삼 중

에서도 고려인삼을 써야 명주로 인

정한다. 19세기 베트남에는 중국 인

삼, 서양 인삼이 들어와 고려인삼과 

함께 경쟁하고 있었지만 그중 고려

인삼을 가장 높이 쳐주었다. 지금도 

베트남에서 고려인삼은 정력제로 

인식된다. 인삼 애호가 민망황제가 

무려 142명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인데, 이쯤 되면 민망황제의 정력의 원천을 인

삼으로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는 물론 유럽 왕실에서까지 애용하던 인삼. 종주국 조선 

왕실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약재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이 위독할 

때 혹은 왕족의 피로 해소를 위해 인삼을 처방한 내용이 자주 나온다. 조선 시

대 최장수 왕인 영조는 82세까지 살았다. 어의의 증언에 따르면 영조는 자신의 

건강 비결을 인삼의 정기라 생각해 72세 되던 해 한 해 동안 20여 근을 먹는 등 

•    인삼으로 건강을 지킨 조선 시대 최장수 왕 영조 어진. 

출처 : 박물관 포털 e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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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년부터 1766년까지 14년 동안 무려 100여 근을 복용했다고 한다. 

또 정조 22년 동지사로 연경에 다녀온 서유문(徐有聞)이 현지에서 듣고 본 내용

을 정리한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에는 청나라의 건륭제(乾隆帝)가 중병이 나 홍

삼을 매일 달여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태상황(건륭제)이 섣달 초승에 마

침 차가운 날 음식을 과도하게 잡수고 병환이 심해져 날마다 홍삼 넉 돈씩을 

달여 쓴다”는 베이징 상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명사들의 건강을 지킨 홍삼 

서양의 왕실과 상류층에서도 인삼의 인기는 대단했다. 1686년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태국 대사로부터 인삼을 선물 받자 프랑스와 영국에서 인삼에 대한 호

기심은 더욱 커졌다. 특히 프랑스 상류층에서는 인삼을 동양의 불로초로 인식

하기도 했다. 루이 14세가 인삼을 진상 받기 전부터 영국은 태국인들이 인삼즙

•    1984년 5월 3일 서울 절두산 성지를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    2014년 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

를 나누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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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즐기는 보양 문화를 소개할 만큼 인삼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터였다. 1660년 

설립된 영국왕립학회의 중요 소장품에도 인삼이 들어가 있다. 

현대에 와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 II)와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이 고려인삼을 복용해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교황 요

한 바오로 2세는 홍삼차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 당시 주(駐)로마교

황청의 배양일(裵洋一) 대사는 “교황을 접견하러 갈 때 홍삼차를 선물로 전해드

린 적이 있다”며 이후 교황을 직접 모시는 주교가 “교황님이 홍삼차를 매우 좋

아하신다”고 귀띔해주었다고 말했다. 그 후 배 대사는 홍삼을 교황에게 가끔 

보냈다고 한다. 시한부 목숨을 선고받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생명을 고려

인삼이 연장케 해준 것은 유명한 일화다. 미테랑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1995년 

암 선고를 받아 힘겨운 투병 생활을 했다. 당시 주치의인 필립 드 퀴페르 박사

는 고려인삼이 항암에 좋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한국에서 인삼 엑기스를 구해 

복용시켰다. 1995년 5월 퇴임한 미테랑 대통령은 6월부터 타계하기 직전까지 7

개월간 인삼을 복용했다. 결국 암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3개월 시한부 생명을 6

개월 이상 연장시킨 것은 고려인삼의 힘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에게 주는 주요 선물 중 하나도 고려인삼이다. 2014

년 7월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정성을 담아 

전달한 선물은 홍삼 가운데서도 으뜸인 천삼이었다. 천삼은 전체 홍삼 중에서 

약 0.5%밖에 산출되지 않는 귀한 인삼으로 같은 무게의 은보다 훨씬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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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설에서 인삼은 흔하게 나온다. 인삼을 소재로 한 내용도 있고, 인삼 찻집, 

독삼탕(獨參湯), 뇌물로 바치는 인삼 등 일상 속 다양한 소재로도 등장한다. <운수 

좋은 날> <빈처> <술 권하는 사회> 등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현진건(玄鎭健)도 소

설에서 인삼을 단골로 다루었다.  

약 한 첩 들어가 보지 못한 위장에는 인삼과 녹용이 그야말로 선약 같은 효험을 드러내었

다. 최주부는 하루바삐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해타산도 모조리 잊어버렸다.

-<운수 좋은 날>

소설 <타락자>에서 주인공 나는 기생 춘심과 연분이 나는데 춘심이 주인공의 

체력 보강을 위해 독삼탕을 끓여 내온다.

춘심은 소리쳐 웃으며 별안간 나를 부둥켜안는다. 나는 마녀에게나 덮친 듯이 머리끝이 

쭈뼛하였다. 둘의 그림자는 이불 속으로 사라졌다. … 따라준 독삼탕을 마시고 문간에서 

문학 속 

숨은 인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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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발 떠는 그와 작별한 나는 인적 없는 쓸쓸한 거리로 나왔다.

개성 출신 문학가의 소설에서는 인삼이 더욱 생생하게 그려졌다. 대표적인 소설

가가 박완서(朴婉緖)다. 개성이 고향인 그는 어렸을 때 인삼에 대해 보고 들은 내

용을 소설에 녹여냈다. 장편소설 《미망》에서는 송도에 온 경성의 고위 관리를 최

고 VIP로 모셔 인삼탕을 대접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인삼 잎과 인삼 껍질을 넣고 끓였기 때문에 인삼탕이라 했고 세안용 비누도 인삼을 넣고 

만든 독특한 거였다. 다실에서는 백삼 분말 차나 홍삼 엑기스차를 인삼 웨하스나 인삼정

과에 곁들여 마실 수가 있었으니 그야말로 호강의 극치여서 중앙의 고급관리도 인삼장

에서 대접을 받고 나면 오래도록 자랑거리로 삼곤 했다.

인삼탕이 유행했던 당시의 개성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미망》에서는 개성 삼

포민들이 일본인의 인삼 절도를 막다가 고초를 당하는 이야기와 인삼으로 거

부가 된 주인공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황석영(黃晳暎)의 대하소설 《장길산》에는 장길산 부대가 인삼 장사로 군자금을 

마련하는 내용과 인삼 재배의 기원이 나온다. 장길산은 황해도와 함경도 강계 

지방을 근거지로 활약해 인삼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조선인의 슬픈 멕시코 이민사를 소재로 한 김영하(金英夏)의 소설 《검은 꽃》에는 

유카탄반도까지 흘러 들어간 인삼 장수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멕시코의 에

네켄 농장에서 살인적인 더위와 노동, 비인간적인 대우로 참담한 생활을 하던 

조선인의 실상을 미국 교포 사회와 한국에 알린다. 이는 실화를 바탕으로 쓴 

것이라 더 큰 감동을 선사한다. 



138

인물과 
예술로 
만나는 인삼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삼을 팔고 있는 박만석이올시다. 중국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서 인삼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박만석이 기둥에 묶인 그들의 손과 

발을 보고 혀를 찼다. … 박만석은 다 찢어진 홑고의적삼에 맨발인 이정과 돌석의 처지를 

동정하여 주머니에서 1페소씩을 꺼내 이정과 돌석에게 건네주었다. 내, 이 사실을 곧 대

한에 알리도록 하겠소이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오. 박만석은 실제로 그 사실을 공립신문

과 대한매일신보에 편지로 써 보냈다. 그가 11월 17일에 쓴 편지는 12월에야 조선에 도착

하여 각 신문에 실렸다.  

다음은 김탁환의 소설 《나, 황진이》에서 황진이가 독백하는 대목이다. 

어떤 이는 내 피부가 괵부인71이 울고 갈 만큼 좋다고 칭찬하지만 자세히 살피면 10여 년 

분대(기생 특유의 화장술로 볼에 분을 많이 바르고 대로 눈썹을 진하게 그려 웃지 않아도 

웃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화장술. 부작용으로 종기 및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난다)로 입은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답니다. 삼탕(인삼 잎을 달인 물. 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가 고와

진다)을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인삼의 잎을 달인 물로 세안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대목이 암시하듯 당시 

개성 지방 여성들은 인삼의 잎 등 부산물을 이용해 화장을 했다. 개성 지역에

서는 인삼의 꽃이 필 무렵, 꽃심 부분을 따 목욕물에 넣으면 살결이 예뻐진다

고 해 인삼탕을 애용했다. 

또 인삼잎차는 기미와 잡티 등을 예방하고 주름살을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조선 시대 궁녀들은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인삼 물로 목욕했다. 

인삼의 7효설 가운데 하나인 ‘탁독합창(托毒合瘡)’은 체내의 독을 제거해 피부를 

곱게 만들고 종기를 삭히는 효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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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소설에도 인삼이 등장한다. 저자가 인삼을 직접 복용해 효과를 보았거

나 그 사례를 간접 체험해 소설에 녹여낸 경우가 많다. 더글러스 케네디(Douglas 

Kennedy)의 《빅 픽처》에서 주인공 벤 브래드 포드는 인삼을 매일 아침 먹는다.  

내 사무실 책상에는 아홉 가지 알약이 놓여 있다. 위산 제거를 위한 잔탁 150밀리그램 캡

슐 한 알, 천연적으로 기력을 북돋우기 위한 한국 인삼 소프트 캡슐 두 알, 화학적으로 기

력을 보충하기 위한 덱제드린 5밀리그램 알약 두 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비한 발리

움 5밀리그램 , 몸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베타카로틴 세 알…

주인공의 사진을 전시·판매하려는 화랑 대표가 인삼을 먹는 장면도 등장한다.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 하는 남편을 붙잡지 않으리라 결심했어요. 화랑을 팔아버리고 

아이다호에 있는 오성급 리조트로 갔죠. 그곳에서 인삼을 실컷 먹고 난 다음 두 시간 동

안 렌터카를 타고 몬태나로 왔어요.

2016년 4월 한국을 방문한 더글러스 케네디는 실제로 인삼 애호가임을 밝혔다. 

그는 집중이 필요할 때나 장시간 글을 쓸 때 인삼 캡슐을 먹는다고 한다. 인삼

을 복용하면 피로감이 말끔히 가신다고 독자와의 대화에서 말하기도 했는데, 

이날 한국의 애독자가 케네디에게 고려홍삼을 깜짝 선물하기도 했다. 

19세기 말 영국 군인 에번 제임스(Evan James)가 쓴 기행문 《백두산 등정기》에는 

저자가 인삼의 효능을 믿지 않다가 산행 중 인삼차를 먹은 후 심한 위통이 사라

진 효과를 본 이야기가 있다. 인삼의 위장 장애 효능과 관련된 이야기는 18세기 

영국 소설가 토비아스 스몰렛의 《험프리 클링커의 원정》에도 나온다. 마음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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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던 학자가 의사가 처방한 인삼탕을 복용한 후 위장이 놀랍도록 편안해졌

다는 내용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유람하고 돌아와 서간체와 기행문 형식

으로 쓴 이 책은 스몰렛의 걸작으로 당시 베스트셀러였다. 서양 작가들의 경험

처럼 실제로 홍삼이 위장 장애의 주원인인 헬리코박터균 치료에 효과가 있다

는 연구 결과가 국제인삼학술대회에 발표되기도 했다. 서양에서도 인삼의 의

학적 담론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문호 막심 고리키(Maxim Gorky)도 인삼 애용자였다. 고리키와 절친한 사

이였던 소설가 예브게니 자먀틴(Yevgeny Zamyatin)은 고리키가 서거한 직후 망명

지 파리에서 그에 대한 회상기를 남겼다. 소련 공산 정권에 비판적 성향을 보

였던 자먀틴은 정치적 박해를 받았는데 고리키의 도움으로 망명을 하는 등 많

은 지원을 받았다. 고리키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는 정열적으로 일하는 고리

키를 보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했다. 이 대목이 회상기에 나온다. 

 

고리키에게 하루는 도대체 몇 시간이나 되는 거지? 담배를 피워대는 불그스름한 콧수염 

사이로 끝없이 기침을 해대면서 결핵으로 반쯤은 잡아먹힌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힘이 

솟아나는 것일까? 한번은 그에게 그런 점에 대해 물었다. 그는 비밀스러운 표정을 지으

며 나를 간이식당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는 짙은 색깔의 호리병을 내밀면서 그것이 신

비한 효험을 지닌 인삼즙이라고 설명했다. 그를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만주에서 가져다

준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바로 이 인삼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 편이 더 옳

지 않을까?

자먀틴은 고리키의 정열적인 활동과 창작이 인삼에서 나온 것으로 믿었던 모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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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까만 어둠 헤집고 올라오는 꽃대 하나 

 인삼 꽃 피어나는 말간 소리 들린다. 

 그 끝을 무심히 따라가면 투명 창이 보인다. 

2  한 사내가 꽃대 하나 밀어 올려 보낸 뒤 

 땅속에서 환하게 반가부좌 가만 튼다. 

 창문 안 들여다보는 내 눈에도 삼꽃 핀다. 

 무아경, 온몸에 흙물 쏟아져도 잔잔하다. 

 깊고 깊은 선정삼매 고요히 빠져있는 

 저 사내, 인삼반가사유상의 얼굴이 환하게 맑다. 

3  홀연히 진박새가 날아들어 묵언 문다. 

 산 너머로 날아간 뒤 떠오르는 보름달, 

 그 사내 침묵의 사유가 만발하여 나도 환하다. 

     -<인삼반가사유상>   

1,500년을 이어 

인삼을 노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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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문 당석작인 배우식 작가의 시조다. 이근

배 시인은 이 작품에 대해 “오랜 흙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태어난 인삼 뿌

리에 생각을 입혀서 소리와 빛깔을 알맞게 구워내고 있다. 쉽게 찾아지지 않는 

글감을 골라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사유를 명징한 이미지로 엮어내는 시적 기

량이 믿음직스럽다”고 평했다. 

이 시조는 인삼의 특성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고구려의 한시 <인삼찬(人蔘讚)>

과 비교할 수 있다. 양나라의 도홍경이 《명의별록》과 《신농본초경》에 관한 저

술을 모아서 《본초경집주(本草經集注)》를 엮었는데 그 안에 고구려인이 지었다는 

<고려인삼찬(高麗人蔘讚)>이 실려 있다. 도홍경이 《본초경집주》를 엮은 시기는 5

세기 말경이니 이 시는 적어도 그 이전에 지어졌을 것이다.

•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 출처 : 국립중

앙박물관

•    ‘인삼반가사유상’이라고 노래할 만큼 인삼과 반가사유상의 

분위기가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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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五葉(삼아오엽) 背陽向 (배양향음) 

欲來求我(욕래구아) 樹相尋(가수상심) 

줄기는 셋에 잎은 다섯 / 해는 등지고 그늘로 향하네 

나를 얻으려 한다면 / 피나무 우거진 곳으로 가게 

<인삼찬>은 인삼의 생김새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인삼이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자생지가 산속의 피나무 숲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 한시를 

지은 이가 누구인지는 전해지지 않으나 한문에 능하고 산삼에 깊은 지식이 있

는 것으로 보아 중국을 자주 오가는 사신이나 학자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삼

의 신비함에 대한 경외와 찬미는 5세기 고구려 문인과 21세기 대한민국 시인 

사이의 1,500여 년을 뛰어넘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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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내놓으면 애플 마니아들은 출시 첫날에 맞춰 밤을 새워 

줄을 선다. 해외 명품 브랜드의 세일 첫날에도 애호가들은 전날부터 텐트를 치

고 기다린다. 17, 18세기 일본에서도 그와 같은 진풍경을 볼 수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고려인삼이었다. 당시 에도에서는 인삼의 판매 시간에 맞춰 밤

새 줄을 서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 특히 도쿠가와 요시무네

(德川吉宗) 집권기(1716~1745)는 인삼 열풍이 거세게 불던 시기였다. 조선통신사를 

통해 《동의보감》이 전해져 조선의 약재에 관심이 높아졌고, 그중에서도 인삼은 

투기 열풍이 일 정도였다. 앞서 도쿠가와 쓰나요시(徳川綱吉) 시대부터 서민들도 

인삼을 접하게 되면서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8대 쇼균에 취임한 도쿠가

와 요시무네는 막부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강력한 개혁을 펼친 것으

로도 이름이 높은데, 일각에서는 인삼을 사들이려고 은화를 너무 많이 써 경제 

개혁이 불가피했다는 설도 전해진다. 이렇게 인삼 열풍으로 인해 벌어진 다양

한 촌극은 당시의 문화 예술과 접목돼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가부키에 

왜 인삼이 등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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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에 살고, 인삼에 죽던 에도 시대 

1674년 에도에는 인삼좌(人蔘座)가 등장했다. 상류층뿐만 아니라 서민층 사이에

도 인삼 수요가 급증하자 막부가 거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삼좌를 설치

하고 이곳에서 인삼을 팔게 한 것이다. 지나치게 영리 위주로 취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가짜 인삼을 판매한 자는 엄벌로 다스려 사형까지 시킨 기

록도 있다. 

인삼좌는 에도 중심가에 위치했는데 인삼 열풍을 입증하듯 언제나 인삼을 사

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인기 절정의 수입품답게 인삼을 판매하

는 날이면 전날 밤부터 줄을 서서 날밤을 새우거나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대

신 줄을 세울 정도였다. 특히 사무라이들은 인삼좌를 점령하고 이른 아침부터 

모닥불을 피우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이 때문에 이웃 상가로부터 화재

가 발생할까 염려된다는 항의가 끊이지 않아 인삼좌를 몇 차례나 이전하는 소

동까지 벌어졌다.

인삼좌는 이런 와중에 품절을 우려해 미리 정해놓은 하루 매상고에 다다르면 한

낮이라도 무조건 문을 닫았다. 이 같은 인기로 인삼을 사러 온 하인이 인삼을 구

하지 못하자 자살 소동을 벌였다는 소문까지 난무했다. 인삼 열기가 너무 지나

쳐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막부는 1710년 인삼 소매를 금지하기도 했

다. 조선의 실학자 이익(李瀷)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왜인의 풍속에 병이 

생기면 반드시 인삼을 쓰고, 얻지 못하는 자는 죽으니 만약 무역을 막으면 죽음

으로써 다투어 시비가 벌어지기 쉬울 것이므로 부득이 교역을 허락하였다”고 당

시 실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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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나고야 성 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후기 인삼(가는 삼으로 추정).

• 일본 에도 시대의 거리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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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살인 사건을 담은 가부키 

인삼 열풍은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불렀다. 1764년 11차 조선통신사를 

수행하던 무관 한 명이 살해되는 전대미문의 외교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통신

사 조엄(趙曮) 일행이 에도에서 의전 절차를 마치고 돌아올 무렵인 4월 7일 군졸

을 통솔하던 무관 최천종(崔天宗)이 숙소에서 피살됐다. 

범인으로 쓰시마 출신 역관 스즈키 덴조(鈴木傳藏)가 체포됐다. 심문에서 덴조는 

“최천종이 거울을 잃어버렸는데 자신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말채찍으로 때렸

기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이 살인 사건은 역관들이 사행 때 가지고 간 인삼 교역 대금을 놓고 벌

•    에도 막부는 국내 유통용이 아니라 오로지 고려인삼 수입을 위해 특수 화폐인 인삼대왕고은(人蔘對往古銀)을 만

들어 사용했다. 이는 은 함량 80%에 길이 10cm, 무게는 210g에 달했다. 1710년 당시 인삼대왕고은 120개로 인삼 

한 관을 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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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분쟁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사건은 훗날 일

본의 문학이나 일본 전통 연극인 가부키의 소재로 다루어질 정도로 관심이 컸다.

연세대 허명진 교수에 따르면 <명화잡기(明和雜記)>나 <사실문편(事實文編)>을 비

롯한 일본 측 기록 대부분은 인삼 판매 대금을 둘러싼 다툼 때문에 살해했다고 

보았다.72 최천종 살해 사건을 소재로 한 일련의 외국인 살인 사건을 다룬 작품

이 가부키와 조루리(반주에 맞춰 이야기를 읊는 전통 공연)로 무대에서 상연되기도 했다. 

오사카와 교토에서 1767년부터 1883년까지 42회, 에도에서 5회 공연됐다고 한

다. 가부키는 인기를 끌어 관중이 넘쳤으나 중지됐다.73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

을 염려한 막부의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나중에 가부키의 줄

거리가 바뀌었다.

•     일본 도쿄 가부키 극장의 전경을 담은 흑백 사진 엽서.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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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속담, “인삼 먹고 목을 맨다”

1824년에 나온 《에도가이모노히토리안나이(江戶賣物獨案內)》는 에도의 3,000개 가

게와 취급 상품을 소개하는 일종의 쇼핑 가이드북이다. 이 가이드북은 “백제

국 이달성 옹의 처방으로 천수불로를 누리고 수명을 늘려주는 양약”이라는 선

전 문구로 ‘조선인삼원’이라는 약을 소개했다.74 이는 여러모로 일본에서 인삼

의 인기가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 인삼은 죽어가는 사람

도 살려낼 수 있을 정도의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

삼의 상상 초월 인기가 죽음을 부르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 중에 일본 국민 문학인 《주신구라(忠臣藏)》도 있다. 에도 

천하의 명약인 고려인삼을 다 죽게 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먹고 기사회생한다

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고려인삼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믿음을 반영한 것이

다. 그런데 그 인삼이 얼마나 비쌌던지 인삼을 사느라 진 빚을 갚지 못해서 목

을 매달아 죽는다는 우스개 이야기로 끝난다. 이 이야기에서 파생돼 “인삼 먹

고 목을 맨다”는 일본 속담이 생겨났다. 한 소녀가 병든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유곽에서 몸을 판 돈으로 인삼을 샀다는 내용도 민담으로 전해진다. 이 민담의 

무대인 오시하라는 도쿄의 아사쿠사 거리로 도쿠가와 막부가 공창제를 인정한 

에도 시대에 유곽이 몰려 있던 곳이다. 이곳에서 몸을 팔아 인삼을 산 소녀의 

이야기는 불로장생 명약으로 알려진 인삼에 대한 당시 일본인들의 믿음을 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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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제대로 알기 

세계인들은 인삼을 어떻게 먹을까? 

 Japan

 China

 Taiwan

Singapore

Malaysia
Indonesia

Saudi Arabia

Czech
Western 
Europ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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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LA

New York

 South America

USA

Canada

동양권에서는 뿌리삼이 중심이지만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은 뿌리, 가공 제품, 드링크 

등 모든 타입의 인삼이 연령, 성별에 다라 다양하게 

판매된다. 중국은 뿌리삼이 주류이고 일본은 환제

와 정제, 드링크제가 많이 소비된다. 화교가 많은 동

남아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뿌리삼이 대세다. 서

양에서는 정제, 캡슐 타입이 일반적이다. 미국도 서

구와 비슷하지만 한국인과 화교 등 아시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서부는 뿌리삼과 차 위주로, 동부는 홍삼 

카페를 중심으로 소프트한 인삼류가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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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우리 몸을 지키는 완벽한 한 뿌리 

◦ 내 몸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다 : 면역력 증강

◦ 피로와 스트레스야 가라 : 피로 개선 

◦ 혈액순환을 돕는 혈관 청소부 : 혈행 개선

◦ 뇌의 노화는 늦출 수 있다 : 기억력 개선 

◦ 몸 안의 노폐물을 막아내다 : 항산화/항노화  

◦ 암과 대적하다 :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

◦ 그 밖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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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가 있는 물질은 대부분 독성도 함께 지니게 마련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

삼은 독성 성분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약효는 뛰어나면서 부작용은 거의 없는 

신비한 약재인 것이다. 이 덕분에 인삼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만병통치

약으로 통했으며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식물로 꼽힌다. 그

런 만큼 함유 성분에 따른 약효가 과학적으로 속속 증명되고 있다.   

인삼의 주성분 사포닌  

인삼을 달이다 보면 거품이 많이 난다. 인삼이 사포닌(Saponin) 성분을 다량 함유

했기 때문이다. 사포닌은 그리스어로 ‘거품’을 뜻하는데 한 분자에 비극성 부위

와 극성 부위가 같이 들어 있어 거품을 잘 만들어낸다. 이 사포닌은 인삼의 가

장 중요한 성분으로 인삼의 효능 중 많은 부분이 바로 ‘인삼사포닌’에서 나온다. 

우리 몸을 지키는 

완벽한 한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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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포닌이라 부르는 화합물은 식물에 널리 분포돼 있다. 그러나 독

특하게 담마란(Dammarane) 구조의 인삼사포닌은 파낙스속 식물 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인삼사포닌은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라는 이름으로도 부

른다. 그 종류는 매우 많으나 인삼이 주로 함유한 것은 진세노사이드 Rb1, Rb2, 

Rc, Rd, Re, Rg1 총 6종류다. 인삼의 사포닌 함량은 건조중량 대비 2~5%로 특

히 가는 뿌리 쪽이 높다. 인삼을 가열하면 이들 사포닌 중 일부가 변화해 Rg3가 

생성되는데 이 Rg3는 홍삼의 특이 성분이기도 하다. 또한 인삼사포닌은 체내에 

들어오면 장내 세균에 의해 ‘컴파운드 케이(Compound K)’라는 성분으로 구조가 

변한다.

R1 R2 R3

Ginsenoside

Rb1

Rb2

Rc

Rd

Re

Rg1

gic-gic

gic-gic

gic-gic

gic-gic

H

H

H

H

H

H

gic-rha

gic

gic-gic

gic-ara

gic-ara

gic

gic

gic

R1O
R2

OR3

OH

•    그림 : 인삼사포닌의 구조



157

오래 달여야 효과 높아 

인삼에는 특히 면역 증강 작용을 하는 다당체 성분이 들어 있다. 이 다당체는 

일반적인 중성당 외에도 산성당을 많이 함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파낙

시놀(Panaxynol), 파낙시돌(Panaxydol) 등과 같은 폴리아세틸렌 성분은 암세포 성장 

억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여러 종류의 페놀성 성분, 정유 

성분, 알칼로이드 등도 있으나 이들의 함량은 그리 높지 않다.

인삼 성분은 가공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다. 특히 인삼의 사포닌은 오랫동안 가

열하면 담마란 골격의 20번 위치에 붙어 있는 당이 떨어져 나가서 진세노사이

드 Rg3, Rg5, Rk1과 같은 사포닌이 생성되는데, 이들의 약효가 특히 강하다. 또

한 인삼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아미노당 화합물도 새로 생성된다. 이러한 성분 

변화 때문에 인삼을 오래 달이면 항산화, 항암, 혈액순환 개선, 기억력 증진 등 

대부분의 약효가 증가한다. 따라서 인삼은 생으로 그냥 먹기보다 오랫동안 달

여서 복용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홍삼이 백삼보다 약효가 더 강한 이유도 

홍삼을 제조하는 공정 중 가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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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홍삼의 기능에 대해 면역

력 증강, 피로 개선, 혈액 흐름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총 5가지를 공식 인

정하고 있다. 그중 면역력 증강 효과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친구와 똑같이 찬 

바람을 맞았는데 친구는 멀쩡하고 나만 감기를 앓거나, 똑같이 잘못된 음식을 

먹었는데 나만 급성 장염에 걸린다면 그건 면역력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면역력은 한마디로 우리 몸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힘이다.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나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이에 저항해 무력화시

키는 힘이 바로 면역력이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잔병치레를 많이 하게 

된다. 인삼사포닌과 다당체는 면역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활성을 강화한다. 

우리 몸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병사의 숫자를 늘리고 무기를 현대화

해 수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내 몸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다 

: 면역력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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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신종플루, 에이즈 대항력을 높이다  

감기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인데 인삼이 감기에 대한 저항성

을 키워준다. 일본 가네코 박사와 나카니시 박사의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 인원 1만 2,295명 중 인삼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은 감기에 걸린 사람

의 비율이 4.89%인 반면, 매일 3g씩 3개월 동안 복용한 그룹은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 복용이 감기 발생 빈도를 70%나 감소시킨 것이다. 이것

은 인삼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

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75 

한편 가네코 박사는 노인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다. 2개

월 동안 인삼을 복용한 사람 중 감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28.6%이었던 반면 

위약을 복용한 사람은 73.3%나 증상이 나타났다. 인삼이 감기 증상의 발현 빈

도를 60% 감소시킨 것이다.76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인삼을 복용하면 감기에 잘 

안 걸린다는 속설이 전해왔는데 이것이 분명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인삼은 감기뿐만 아니라 사스, 신종플루와 같은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저항성

도 키워준다. 2009년 신종플루 H1N1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

다. H1N1 바이러스에 대한 인삼의 효과를 연구한 중앙대 김홍진 교수 연구팀

바이러스 질병

감기 등 

바이러스 질병  

저항성 향상

인삼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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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물은 감염 14일 후 오직 10%만 살아남았다. 그

러나 인삼을 같이 투여한 그룹은 66%가 생존했다. 또한 인삼은 바이러스 감염

에 의한 체중 감소도 방어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77 

인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이즈(AIDS), 

즉 후천성면역결핍증이다. 인삼은 에이즈 환자의 면역력 감소를 억제해주기도 

한다. 서울아산병원 조영걸 교수는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인삼의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는 인상적이었다. 에이즈 치료제는 오래 투여할

수록 점점 약효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인삼을 같이 투여하면 에이즈 치료

제의 약효 저하를 막아 치료 효과가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8 예로부

터 인삼은 자양강장제로 통해 인삼을 복용하면 감기 등의 잔병치레가 없어진

다고 했다. 인삼은 뛰어난 약효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몸의 수호천사로서 각

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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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나 스트레스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물질적 풍요가 오히려 정신적·육

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됐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두통, 현기증, 변비, 식은땀, 식욕 부

진, 오한, 위장 장애, 정신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피로는 우리 몸에 

저장된 에너지가 고갈되고, 여러 기관에 독성 물질이 축적돼 나타난다. 인삼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가 보고돼 있다.  

피로를 날리고 활력을 더하다 

인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신진대사를 돕는다. 또 체내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해 정신

적·육체적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물 시험을 한 연구 결과에 따

피로와 스트레스야 가라 

: 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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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인삼은 스트레스로 인한 운동력 저하를 현저하게 방지해주므로, 인삼을 

투여한 동물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오래 수영을 할 수 있으며, 더 오래 

걷는 것으로 밝혀졌다.79 

노인병원에서 야근하는 간호사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본 가네코 박사는 이런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삼의 항피로 효과를 시험했다. 

그 결과 야근 간호사가 인삼을 복용하고 근무하면 일을 마치고 느끼는 피로도

가 112에서 82로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0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인삼을 복용한 그룹은 운동력이 훨씬 좋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철인삼종경기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인삼이 시즌 후반기에 

나타나는 피로와 운동력 감소를 막아주었던 것.81 또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삼은 특히 근육 내 산소 활용도를 개선해 운동력을 증진했다.82 이

런 효능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이 복용하는데 운동선수의 경우 인삼은 금지 약

물 대상이 아니므로 더욱 애용한다.   

이뿐만 아니라 인삼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인삼은 스트레

스로 인한 불안, 불면, 이상행동 등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83 지금으로부

터 1,500여 년 전 발간된 《신농본초경》에도 인삼은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고 기

록돼 있다.

·호르몬 조절

·혈액순환 원활

·신진대사 보조

· 정신적·육체적 피로 개선
인삼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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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자주 졸리고 몽롱해진다. 눈앞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저하된다. 

한쪽 어깨가 시리고 한쪽 팔이 다른 팔에 비해 뻐근하면서 감각이 둔해진다. 

병원에 가서 뇌 사진을 찍어보면 자신도 모르게 살짝 풍이 왔다 갔다고 한다. 

‘이러다 나중에 진짜 중풍으로 쓰러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인 중풍은 뇌졸중이라고도 부르는 뇌혈관 질환이다. 정

도에 따라 신체 일부가 마비되거나 감각 이상, 언어 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하

고 심하면 회복이 어려운 무서운 질병이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신체 일부가 마

비돼 재활 치료를 받는 사람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손상을 

입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걸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혈관이 신축성을 잃고, 노폐물이 쌓여 좁아지면 혈액을 통한 영

양 공급이 장애를 받게 된다. 또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우리 몸의 노폐물을 

혈액순환을 돕는 혈관 청소부 

: 혈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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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제대로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뇌혈관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바

로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혈관 탄력 유지와 혈액순환을 돕다 

인삼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도 톡톡히 한다. 혈관 내부에 있는 내

피세포에서 ‘NO’라는 혈관 확장 인자가 방출되면 혈관이 넓어지고 혈류량이 증

대한다. 인삼은 이런 ‘NO’의 방출을 촉진해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유연성을 확

보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84 인삼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질의 양을 낮추고, 지질대사를 개선해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데도 기여

한다. 혈관내피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방지해 혈관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주

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인삼을 복용하면 우리 몸 구석구석 혈액순환이 원

활히 이뤄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됨과 동시에 노폐물도 효과적으로 

제거돼 동맥경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낡고 부식된 수도관을 깨끗이 닦아

주고 지저분한 물도 말끔히 정화해주는 이치와 같다.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

반면 혈관에서 혈소판이 응집돼 혈전이 생성되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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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덩어리져 모세혈관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 또한 응집된 혈소판

이 좁아진 혈관을 막으면 영양 공급과 노폐물 수송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이 뇌에서 일어날 경우 뇌세포에 손상이 오고, 심한 경우 혈전이 혈관을 

막아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게 된다. 인삼은 

우리 몸에서 혈소판이 응집되는 것을 억제해 이러한 혈액순환기계 질환의 예

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85 특히 홍삼의 이러한 작용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고혈압 환자에게 반가운 인삼 

일본 닛세이 병원의 야마모토 박사 팀은 인삼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인삼을 10개월 동안 식전에 투여하고 혈압의 변화를 살폈는데, 정상인의 경우 

95%가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는 51%가 혈압이 떨어졌으며, 저혈

압 환자의 경우에는 63%가 불변, 31%가 혈압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삼 복용이 수축기와 이완기의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 것으

로 밝혀졌다.86

이 외에도 인삼이 혈액순환기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

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인삼은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 다만, 인삼

이 혈압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인삼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의 건강을 지켜주며, 혈전 생성을 억제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므

로 고혈압 환자에게 유익하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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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삼이 혈압을 높인다는 사례도 일부 보고돼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인삼

에 매우 예민한 사람의 경우 얼굴이 붉어지거나 몸이 가렵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때에는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복용량을 줄이

거나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복욕량을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서서히 늘리

면 대부분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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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희미해졌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한 번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 일이 종

종 생긴다. 사람의 뇌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화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게 마련인 것. 이런 뇌세포의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해도 늦춰

줄 수는 있다. 인삼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키우다 

인삼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두뇌 활동에 필요한 산소나 각종 영양소를 두뇌 곳곳

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히 뇌세포가 활발히 활동하고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이 좋아지게 된다. 이화여대 오세관 교수 연구팀은 노화가 진행된 동물을 

대상으로 인삼의 활성에 대해 시험했는데 인삼을 투여한 동물이 미로를 더 빨리 

뇌의 노화는 늦출 수 있다 

: 기억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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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고 과거의 경험을 더 잘 기억하는 등 인삼이 노화로 인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의 저하를 방어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삼이 노화와 관련된 각종 

인자를 억제하는 항염증 작용을 해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인삼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

돼 있다. 인삼은 뇌의 해마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

진하고, 뇌신경 세포를 보호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 인체 시험

에서도 인삼을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오래 복용할수록 기억력 증진 효과가 더 큰 것

으로 드러났다.88 인삼을 장기 복용하면 주의력이 향상되고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빨라지며, 노인성 신경 및 정신 증상이 개선되고 노화에 의한 인지 능

력 손상이 방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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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물질을 억제하는 인삼사포닌 

치매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의 하나로 꼽힌다. 치매는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못 알아보게 될 정도로 뇌 기능이 손상돼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 이 얼마나 무섭고 슬

픈 병인가? 치매는 두뇌에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드 침전물이 생성돼 이것이 

뇌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치료 약물은 개발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인삼사포닌이 치매의 원인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

드 침전물의 생성을 억제하고, 뇌신경 세포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

울대 김만호 교수 연구팀은 실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인삼

을 복용한 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삶의 질 또한 훨씬 개선됨

을 보고했다.89 기억력이 감퇴하고 치매가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인삼을 꾸준히 

복용해 발병을 막고, 혹 이미 증세가 나타났다면 이를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인삼
뇌신경 세포 

보호

뇌 해마 
신경전달물질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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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은 정상적인 생체 활동을 위해 ATP(Adenosine Triphosphate)라는 에너지원

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종(Reactivie Oxygen Species)이 만

들어지는데 활성산소종은 말 그대로 반응성이 매우 커서 우리 몸 이곳저곳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성격이 포악한 악당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이런 활성

산소종은 체내 노폐물로 인해 생길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따라 외부로부터

도 끊임없이 유입된다. 노화와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물질로 꼽히는  활성산소

종이 체내 DNA에 손상을 주면 세포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삼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이런 활성산소종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

는 역할을 한다.

몸 안의 노폐물을 막아내다 

: 항산화/항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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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의 적신호를 늦추다

인삼은 지질의 과산화 반응을 막아 노화를 억제해준다. 인삼을 장기 복용하면 

혈청콜레스테롤, 포도당,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감소하고 간의 항산화효소 활

성은 증가한다. 인삼의 약효를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몸을 맑고 깨

끗하게 대청소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인삼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노

폐물인 활성산소종을 제거해주기 때문이다.90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과산화 물질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 우리 몸의 세포에 준 

손상이 쌓이면 노화가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인삼을 장기간 복용하

면 노화로 인한 주의력 저하를 비롯해 지각 능력과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 저하 

등의 증상이 개선된다. 노인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며, 기억력 장애를 개선해

주는 것이다. 또한 피부 노화를 막는 역할까지 한다.91 

흰쥐를 이용한 시험 결과 인삼을 계속 투여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명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삼 투여군은 털도 빛이 나고 체력도 훨

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 한의서에서도 인삼을 장기 복용하면 “몸이 가

벼워지고 오래 산다”고 했다. 몸을 건강하게 대청소하고 싶다면 인삼을 가까이 

두고 애용하는 것이 좋다.  



172

인삼의 
놀라운 
힘 

암은 현대 의약학이 아직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난치병 중 하나다. 우리 몸

의 정상 세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분열하고, 성장하고, 죽지만 간혹 정상 세

포에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해 대부

분 제거해버린다. 하지만 미처 제거하지 못해 살아남은 돌연변이 세포는 분열

과 성장을 계속하고, 이것이 암으로까지 발전한다. 인삼은 이러한 암의 예방과 

치료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해 건강을 지켜준다.  

예방부터 치료까지 든든한 보조 약재 

암은 우리 체내에서 발암 물질이 정상 세포를 공격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데

서 시작된다. 발암 물질은 외부의 오염된 환경에서 체내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기기도 한다. 이 돌연변이 세포는 암의 씨앗이 

암과 대적하다 

: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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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땅으로 나오면 암이 되는데 이 과정은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 

현대 과학은 암이 땅속에서 성장하는 동안 미리 알아낼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 

어느 정도 성장해서 땅 위로 올라와야 겨우 검출할 수 있을 뿐이다. 땅 위로 올

라온 암세포는 통제받지 않는 증식을 계속해 거대한 암 덩어리가 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인삼은 이러한 암의 발전 단계 곳곳에 작용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첫째, 발암 물질의 생성을 막아 암 발생의 첫 단계를 억제한다.

둘째, 면역력을 증진해 돌연변이 세포를 제거하는 우리 몸의 능력을 키워준다.

셋째, 암의 씨앗이 되는 돌연변이 세포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면서 증식하

는 과정을 차단한다.

넷째, 증식한 암세포의 세포사멸(Apoptosis)을 유도해 직접적인 암 치료를 돕는다.

다섯째, 암세포가 다른 곳에 전이하는 것을 억제한다.

여섯째, 암 치료 후 암이 재발하는 것을 억제한다.

일곱째, 항암제를 도와 암 치료 효과를 증대한다.

여덟째, 항암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처럼 인삼은 암의 발생 초기부터 치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작용해 암의 예

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 물론 그렇다고 인삼이 암을 다 치료해줄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암 환자는 정상적인 현대 과학적 치료를 하면서 인삼을 치료 보조

제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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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연구로 밝혀진 암과 인삼 

인삼이 암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과학적으로 밝혀

져 있다. 원자력병원 윤택구 박사 연구팀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강화도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주민 4,634명을 대상으로 인삼 복용과 암 발생과의 상관

관계를 광범위하게 연구했다. 그 결과 인구 1,000명당 연간 암 발생 환자의 수

가 인삼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는 9.6명인 데 비해 복용한 경우는 4.7명으로 줄

어들었으며 인삼을 자주 복용할수록 암 발병 빈도가 낮아짐을 확인했다. 이것

은 인삼이 실제 암을 예방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연구로 인삼 복용이 암 발

생 건수를 51%나 낮춰줌을 보여준다.92 

서울대 약대 서영준 교수 연구팀은 동물 시험으로 피부암에 대한 인삼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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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연구했다. 그 결과를 보면 발암 물질을 투여한 동물은 16주 만에 모두 

암이 발생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암 물질과 인삼을 같이 투여한 경우에는 거

의 완벽하게 암 발생이 억제됐다. 이것은 인삼의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암 발생의 촉진 단계를 차단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93

길병원 이성재 교수 연구팀은 인삼이 암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 시험(실험을 받는 사람도 실험자도 어떤 약을 투

여했는지 모르게 진행하는 시험)에서 인삼을 12주 동안 복용한 환자는 투여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정신적·육체적 기능이 향상돼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크게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4 

대만의 슈(Shu) 박사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인삼 복용과 환자의 생

존율 및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전체 연구 대상 1,455명 중 암 발병 

전 인삼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27%였는데, 인삼을 복용한 환자는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인삼을 복용한 환자는 삶의 질이 향상됐으며 많이 복용할수록 삶

의 질이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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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의 불안을 잡다 : 갱년기 증상 개선 

여성들에게 45~55세는 제3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 즉 갱년기다. 난소 기능

이 쇠퇴하고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 폐경에 이르면서 신체 

전반적인 노화가 가속화된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머리가 

아프고 현기증이 나는 것은 물론 불안감, 우울증,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동

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

고조에 이르게 하는 갱년기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삼이 이 격정적인 시

기를 좀 더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인삼은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적혈구의 변형력을 개선해 난소를 포함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촉진돼 갱

년기 증상이 완화된다.96 특히 인삼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항진시켜 노화의 

그 밖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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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속도를 늦추고 기억력 감퇴를 완화한다.97 과거 갱년기 증상은 중년 이후

의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빈도가 높아졌고, 증세가 심하지는 않지만 남성에게도 나타나는 것

으로 밝혀졌다. 갱년기는 위기의 시기로 꼽힌다. 이를 건강하게 넘길 수 있도

록 평소 인삼을 복용해두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성 기능을 높이다 : 강장 효과 

성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감퇴하기도 하고, 정신적·육체적 스트

레스에 의해 저하되기도 한다. 인삼은 성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수컷 흰

쥐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인삼은 노화로 저하된 흰쥐의 정자 생성 능력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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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인삼은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야기되는 성 기

능 이상에 도움을 주고, 발기부전에도 효과적이어서 발기 정도, 성욕, 만족도 

등을 향상시킨다. 남성은 물론 갱년기 이후 여성의 성 기능을 높이는 데도 인

삼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98 현대인의 성 기능 장애는 매연, 농약, 화

학제품 등 각종 환경 독성 물질의 작용으로 유발되는 사례가 많다. 인삼은 환

경호르몬에 의해 발생하는 생식기 내 독성 물질의 작용을 방어해주고 정자의 

운동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99

애주가라면 놓치지 말자 : 간 기능 개선

 

“내 몸이 천 냥이면 내 간장은 900냥”이라는 광고 카피가 있을 만큼 우리 몸에

서 간의 역할은 중요하다. 간은 식사를 통해 흡수한 영양분을 몸에 필요한 영

양소로 전환해 저장시키고, 이를 각각 필요한 장기로 다시 공급하는 역할을 한

다. 또한 각종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다양한 영양분의 

대사와 저장을 돕는다. 그러나 과도하게 음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간 

손상의 위험은 커진다. 그리고 간에 이상이 생기면 여간해서는 잘 회복이 되지 

인삼
간 기능 
개선

알코올 분해 효소 
활성화

항산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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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이러한 간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인삼이다. 간 독성 물질은 간세포의 

단백질 합성 능력을 떨어뜨리는데, 인삼이 이를 막고 해독을 촉진해 간을 보호

하는 것이다. 특히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으로부

터 간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어해주는데 이것은 인삼의 항산화 효과와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삼은 급성 혹은 만성 간염의 진행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100 사실 알

코올은 간 건강과 상극이다. 우리가 마시는 술은 에틸알코올(C2H5OH)인데 간에

서 효소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CH3CHO)로 대사되고, 다시 다른 효소에 의해 아

세트산(CH3COOH)으로 대사된다. 이때 중간 단계에 있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강한 

독성을 지녀 두통, 구토, 불쾌감의 원인이 된다. 인삼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

소를 활성화하고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신속히 제거해 알코올 독성으

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알코올로 인한 지방간의 생성을 억제하

는 역할도 한다.101 

 

신장의 부기를 줄이다 : 신장 보호 

신장은 우리 몸에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 체내 노폐물을 걸러서 소

변으로 배출한다(배설 기능). 둘째, 체내 수분과 전해질, pH 등을 일정하게 유지

해준다(항상성 유지 기능). 셋째, 혈압 유지, 빈혈 교정, 칼슘과 인의 대사 등에 중

요한 호르몬을 생산하고 활성화한다(내분비 기능). 

그러나 신장은 한 번 손상을 입으면 잘 복구가 되지 않고 치료가 어려워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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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손상되기 전에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삼은 신장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 만성 신부전을 유도한 동물 

시험에서 인삼은 신장 독성 지표 물질인 BUN(Blood Urea Nitrogen, 핼액요소질소)과 

크레아티닌 수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단백뇨를 억제해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항암제로 많이 사용하는 백금착화합물인 시스플라틴은 신장에 독성을 많

이 축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삼은 시스플라틴에 의한 신장 독성을 억

제해 BUN,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고, 독성으로 인해 신장이 붓는 현상을 줄

여준다.102

혈당을 낮추다 : 당뇨 증상 개선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혈중 

당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이다. 당뇨병은 2가지로 분류하는

데 제1형 당뇨는 인슐린 부족이 원인으로 주로 소아에게서 나타난다. 반면 제

2형 당뇨는 성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슐린이 제 기

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그 자체보다도 각

인삼
신장 기능 

향상

혈액요소 질소 감소 
크레아티닌 감소 

단백뇨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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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병증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질병이다.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

상 시험에서 인삼은 혈당을 낮추고 당뇨병에 수반되는 여러 합병증을 완화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환자를 괴롭히는 피로감, 손발 저림, 다음, 다뇨 등

의 증상 역시 완화해준다.103 이런 효능을 주목한 전통 한방에서는 예로부터 인

삼을 당뇨병 치료약으로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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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제대로 알기 

인삼의 효능, 제대로 알고 있을까? 

Q

A

인삼을 먹으면 열이 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다. 인삼은 체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삼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

는 효능이 있는데,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서 에너지가 빠르게 공급돼 열감을 느끼

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체온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겨울철에 식사를 하고 나면 추위가 덜 

느껴지는 것과 유사하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 한국-중국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인삼이 열

을 올리는지 시험했다. 고려인삼, 서양삼(화기삼), 위약(가짜약)에 대해 인체 시험을 했으나 

그 결과에서 복용 전과 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2013년 경희대 양덕춘 교수팀도 인삼

이 열을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상 시험에서 확인했다. 

《동의보감》에는 인삼의 약성이 온(溫)하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뜨겁다는 말이 아니라 온후

(溫厚)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서양삼 즉 화기삼 수출상들이 이를 마케팅 관점으로 

삼아 고려인삼은 열을 올리고 자신들의 삼은 열을 내린다고 선전해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

한 까닭에 이게 속설로 굳어졌다. 그러나 여러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 인삼이 열을 올리지 않

는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Q

A

인삼을 여름철에 섭취해도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여름철에 기력을 돋우고 더위를 이기기 

위해 삼계탕을 애용하고 있다. 한방에서도 여름철에 더위 먹고 피로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처방인 생맥산, 황기인삼탕, 청서익기탕 등에 인삼을 넣

는다. 무더운 여름철은 쉽게 피로하고 몸이 허약해지기 쉬운 때다. 인삼은 우

리 몸의 기력을 돋우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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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이 맞지 않는 체질이 있나요? 

인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매우 안전한 생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안심하고 복용해

도 된다. 그러나 간혹 인삼에 예민한 사람도 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몸이 가려워지거나, 

변이 묽어지는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복숭아밭에만 가도 알레르기가 생기고, 새우만 먹어도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인삼에 예민한 사람은 처음에는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 점차 인삼 복용량을 

증가시키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해결된다. 

인삼이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

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결코 아니다. 인삼은 오히려 암 치료에 도

움을 준다. 여성 갱년기 치료의 한 방법으

로 호르몬 요법이 있다. 그런데 이 요법은 효과는 매

우 좋으나 유방암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는 문제점

이 있다. 인삼은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

지만 호르몬 요법과는 달리 유방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안전하다. 

Q

A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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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Q

A

하루 얼마나 복용하는 게 좋은가요?

성인의 인삼 1일 권장복용량은 건조한 인삼을 기준으로 6~12g이다. 보통 인삼 1~2뿌리라

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인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권장복용량의 

10배 정도를 먹기도 한다. 어린이는 체중에 따라 성인량을 줄여 복용하면 된다. 체중 60kg인 성인에게 

1일 인삼 한 뿌리 정도라면 체중 30kg인 어린이는 반 뿌리 정도를 복용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갓난아기는 어떨까. 이 세상 어디에도 갓난아기에게 복용을 권장하는 약은 없다. 갓난아기는 아직 모

든 신체가 미숙해 작은 자극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삼도 마찬가지다. 한편 인삼 복

용은 공복에 하는 것이 흡수 효율 면에서 유리하지만 위장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식후가 낫다.

수술 후에는 인삼을 먹으면 

안 되나요? 

인삼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 그

래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보통의 경우 이는 몸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출혈

이 있는 사람, 수술 환자라면 지혈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출혈이 있을 때는 인삼 복용을 삼가고, 수술을 앞

두었다면 수술 전후 1주일은 복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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